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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10경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
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
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
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
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
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
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
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남대천1경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
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
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둥근 돌이그 속에
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죽도정6경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
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
에‘그봉우리가높아서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

라이름하였다’고하며정상
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대청봉2경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크고아름다운1종국가어
항이며, 강원도 3대미항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봉수대가있었

으며, 어판장에는마을어민들
이직접잡은싱싱한생선이넘

쳐나많은관광객이찾는어촌

체험항이다.

남애항7경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

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
년) 때부터 오색령(1,004m)
으로 고쳐 불려 졌으며, 현
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
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
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관광객이운집한다.

오색령3경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
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
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해동명산
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
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48호와 양양
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의상대8경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
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
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
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
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

미이다.

주전골4경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
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
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
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
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
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
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
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
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9경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
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
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
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
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
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
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
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
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
이남아있다. 

하조대5경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
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
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유영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
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양양 서핑로드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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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오늘, 희망찬내일을위해

늘함께하는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상 우

전 무 : 이 준 희

MG양양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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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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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을위해실시해온사회적거리두기를단계적으로완화하여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일상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산적한 시기에 바쁜 일정임에도 항상 양양군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진하 양양군수님과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문화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한해도여러행사중양양문화제는문화행사와체육행사를생략하고제례봉행만

진행하였고,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1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여러 지역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감염병 방지를 위해 교실별 방역과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개강부터 수료식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무사히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은 코로나로 인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구탄봉 등반, 순례길

걷기를 진행하며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건강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그동안 논문 발표한 자료를 "양양 향토

문화연구발표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예부터 우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제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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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양양지방의 제사의식"을 발간하였으며, 양양지역의

사투리를 김성영, 이재풍 선생님께서 조사하고 그 자료는 문화원에서 "양양 방언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료조사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원 회원 여러분!

양양문화원은 한 해 동안 향토문화교육,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받는 문화적 역량은 문화 향유를 넘어

양양의 문화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2022년은 문화원 회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양양문화원은 군민의 문화 학습장이며, 양양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은

문화원의 위상이며 나아가 양양군 발전의 중심이고 지도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희망의 새해에는 코로나가 잠식되고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원 회원분들이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과 힘든 일상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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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잘 견뎌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양을사랑하는군민여러분과열정을다해뛰어준공직자모두의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뛴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군민 모두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

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자와 우려만 하는 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도전하는 용기와 준비하는

노력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뛰어준군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신년에도

모두 함께 써 내려갈 마법 같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운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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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지인「양양문화」제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열성을 다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하시는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네 번째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고 있어 염려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임인년(壬寅年) 힘찬 호랑이의 기상으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코로나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우리의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서, 새해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양양군의회의장

김 의 성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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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으로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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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 호기(虎氣)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윤여준 양양문화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전국한시지상백일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가을밤의 문화공연」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양은 선사 문화 유적, 불교·유교 문화 유적에서부터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3·1 만세독립운동 호국문화 유적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이고 훌륭한 향토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는 양양문화원 가족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자양분 삼아 우리의

전통문화도 세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으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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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목적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강릉~제진(고성)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기

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 6개역, 3개신호장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철도는 2018 동계올림픽과 함께 개통된 서울~강릉 간 경강선 고속철도와 2025년 개통예

정인 서울~춘천~속초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를 남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서 철도의 강원도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 따라 부산에서 이

어지는 동해선과 연결되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미래 희망의 시발점이 될 동해선 철도 연결 뒤에 가려진, 과거 일제 강점기

에 경원선철도와 연결되어 양양의 철광석과 목재를 수탈해 실어 나르고, 6·25한국전쟁 때에는 북한

이 남침을 위해 탱크 등 군수물자를 38°선으로 실어 날랐던 민족의 한이 서린 동해북부선 철도가 양

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행히 아직은 새로운 철도노선이 확정 고시되기 전이라서 과거의 철도부지가 철도청에서 관리되

고 있어 기존의 철도부지는 농로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나 형상은 보존 관리되고 있어 아직은 과거 동

해북부선 철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수 생

존하고 있어 고증을 통해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안에 접한 낙산사역(강현) 부지는 이미 철도연수원으로 전용되어 있었고, 양양읍에 소재

한 양양역 부지도 양양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듯이 이미 새로운 동해북부선 철도

노선이 고시된 현실에서 철도공사에서 일반에 불하되거나 전용될 수밖에 없어 옛 동해북부선 철도의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일제수탈의흔적

옛동해북부선철도의고찰

향토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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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함께 과거 일본의 자원 수탈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혀 질 것이기

에 이 시점에서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의 애한(哀恨)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해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동해북부선철도의가설

제국주의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양의 철과 목재를 필요로 했었고, 양양은 설악산에서

오대산에 이르는 조선시대 황장목의 보고였으며, 양양철광산은 남한 철 생산량의 95%를 점했을 만큼

생산량이 많았으므로 전쟁 중이었던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일본은 양질의 목재와 철광석을 수탈해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했었다.

조선총독부의‘조선철도 12년 계획’에 의하면 본래 이 동해북부선은 경원선(京元線)의 안변에서 동

해안을 따라 강릉, 삼척, 울진, 포항까지 연장하여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을 통하여 부산까지 연결시

킬 계획으로 착수된 철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

그러나 1928년 2월 2일 안변에서 흡곡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1937년 12월 1일 양양역까지 개통함으로서 192.6km 구간을 건설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표 1> 동해북부선 영업 개시일

그럼에도 양양역까지 개통한 후 8·15해방까지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양양역에서 강릉까지

40여km의 노반공사조차도 마무리 못한 점과 양양역에는 다른 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차대[轉車臺:

기관차 방향을 돌리는 회전식 설비]과 증기기관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물을 끓이는 온수시설, 석탄

야적장, 석탄재 야적장 등을 시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내적으로는 양양역을 종착역으로 한 철도

였음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구 간 안변~흡곡 흡곡~통천 통천~두백 두백~장전 장전~해금강 외금강~고성 고성~간성 간성~양양

착 수

년월일

1928.
02.02

1930.
05.06

1931.
05.01

1931.
05.01

1931.
05.01

1931.
10.19

1932.
10.11

1935.
11.28

개 업

년월일

1929.
09.11

1931.
07.21

1932.
05.21

1932.
08.01

1932.
09.16

1932.
11.01

1935.
11.01

1937.
12.01

1) 「위키백과」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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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북부선 연혁

개설 연월일 개설 구간 및 운행 상황

1929. 09. 11 안변~흡곡 19.4mile 개통 : 안변역, 오계역, 상음역, 자동역, 흡곡역 개업

1930. 04. 01 영업거리를 킬로미터로 개정 (19.4mile 31.4km)

1931. 07. 21 흡곡역~통천역간 29.6km 개통 : 패천역, 송전역, 고저역, 통천역 개업

1932. 05. 21 통천역~두백역간 14.7km 개통 : 벽약역, 염성역, 두백역 개업

1932. 08. 01 북부선 두백역~장전역간 17.5km 개통 : 남애역, 정전역 개업

1932. 09. 16 북부선 장전역~외금강역간 7.8km개통 : 외금강역 개업

1932. 11. 01 북부선 외금강역~고성역간 10.4km개통 : 고성역 개업

1933. 08. 01 삼일포역 개업

1935. 11. 01 북부선 고성역~간성역간 39.3km 개통 : 초구역, 제진역, 현내역, 거진역, 간성역 개업

1937. 12. 01 북부선 간성역~양양역간 41.9km개통 : 공현진역, 문암역, 천진역, 속초역, 대포역,

낙산사역, 양양역 개업

1942 양양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장승역 개설

1944 .06. 15 삼일포역 폐지

1950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영업 중지

1953. 07. 31 양양역~현내역 구간 재 개업

1963. 09.30 간성역~현내역 구간 폐지

1965. 02.28 속초역~간성역 구간 폐지

1967. 01. 01 양양역~속초역 구간 폐지로 전 구간 폐지

2) 안변·양양간의 철도개통

1917년부터 국유철도의 경영을 남만주철도에 위탁했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1925년 4월 1일

다시 직영으로 환원하고 철도망 확충을 위해『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세웠다. 1927년부터 시작하여

1938년에 끝난 이 사업으로 5대 간선철도에서 요충지로 다시 갈라져 나오는 주요 철도가 건설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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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으로 건설된 노선은 도문선(회령 도문), 해산선(길주 해산), 만포선(순천 만포진), 경전선(진

주 전주 원촌, 담양), 동해선(원산 포항 울산, 부산) 등이다.

동해선은 이 계획으로 신설되는 5개의 간선철도 중 하나로 동해안 일대의 어항과 강원도 일대의 광

산을 개발하여 석탄, 목재, 광물, 해산물을 수송하고 부산과 원산(경원선)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추진

<그림 1> 관보 및 안변역사

되었다. 동해선 건설은 원산 부근의 경원선 갈마역에서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양양군, 강릉군, 삼

척군, 울진군, 영덕군을 거쳐 영일군의 경동선 포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하는 북부선, 경부본선 부

산진역에서 동래군을 거쳐 울산군의 경동선 울산역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하는 남부선, 조선철도 경동

선을 국유화하여 표준궤로 개량하는 중부선으로 나누어 부산진역~갈마역간 본선과 경주역~대구역간

지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27년에 일본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동해북부선은 안변역 분기안이 제기

되어 당초 계획이었던 갈마역 분기안과 비교한 결과 1927년 5월 안변역 분기로 결정, 1928년 2월 착

공하여 1929년에 안변역~흡곡역간, 1931년에 흡곡역~통천역간, 1932년에 통천역~고성역간, 1935

년에 고성역~간성역간, 1937년 12월 1일 간성역에서 부터 양양역간의 철도노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서 약 551km의 조선철도 12년 계획은 경전선과 동해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되었

다.2)

조선총독부고시
제808호 관보

안 변 역 사

2) 「위키백과」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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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은 세 노선으로 북부선(안변~포항)과 중부선(포항~경주), 그리고 남부선(울산~부산)으로 구

성된다. 남부선은 완공되어 기존의 경동선과 연결되어 부산, 포항 구간이 완전하게 개통되었다. 하지

만 동해북부선은 1929년 9월 11일 안변~흡곡 사이가 개통된 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착

공하여 1937년 12월 1일 강원도 양양(192.6km)까지만 연결하였고 그 후 8·15해방까지 8년의 기간

이 있었음에도 양양에서 강릉 구간은 노반공사도 마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동해북부선의 경원선 안변 분기점에서 시작하여 양양까지의 총 노선 192.6km의 역구간 거리와

누적 거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동해북부선(안변~양양)역간거리 및 누적 거리

(단위:km)

2) 「위키백과」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북 한 지 역

역 명 역간거리 누적거리 역 명 역간거리 누적거리

남 한 지 역

안 변 0 0 제 진 6.0 125.9

오 계 8.9 8.9 현 내 10.0 135.9

상 음 6.0 14.9 거 진 7.4 143.3

자 동 10.3 25.2 간 성 7.4 150.7

흡 곡 6.2 31.4 공현진 6.7 157.4

패 천 6.6 38.0 문 암 5.9 163.3

송 전 9.4 47.4 천 진 5.9 169.2

고 저 6.9 54.3 속 초 6.5 175.7

통 천 6.7 61.0 대 포 5.8 181.5

벽 양 4.1 65.1 낙산사 3.7 185.2

염 성 5.1 70.2 양 양 7.4 192.6

두 백 5.5 75.4

남 애 10.5 86.2

장 전 7.0 93.2

외금강 7.8 101.0

삼일포 8.2 109.2

고 성 2.2 111.4

초 구 8.5 119.9

(조선총독부철도국『철도요람』1939)



20 제33호 양양문화

3) 동해북부선 기차 소요시간과 승차요금

(1) 소요시간

양양에서 원산으로 하루에 4회 운행되었으며, 1940년 4월 1일에 개정된 양양에서 원산까지의 상행

선(上行線) 열차운행 시간은 출발 시각과 기관차 종류마다 차이가 있었다.

양양에서 새벽 05시 35분에 원산으로 출발한 제1342호 기차는 8시간 50분, 아침 09시 30분에 출

발한 제362호 기차는 약 7시간, 낮 12시에 출발한 제1344호 기차는 9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저녁 6

시 15분에 출발한 제364호 기차는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표 3> 양양·원산행 상행선 승차 요금 및 기차시간표 (1940.4.1.개정)

이등 삼등 역 360호 1342호 362호 1344호 364호

圓錢 圓錢 양 양 발 - 05:35 09:30 12:00 18:15

0.51 0.25 속 초 〃 - 06:12 09:59 12:41 18:44

0.71 0.40 천진리 〃 - 06:23 10:09 12:52 18:54

1.00 0.55 공현진 〃 - 06:41 10:33 13:19 19:18

1.20 0.68 간 성 〃 - 07:05 10:47 13:43 19:32

1.40 0.78 거 진 〃 - 07:23 10:55 14:01 19:43

1.60 0.88 현 내 〃 - 07:38 11:19 14:14 19:54

2.05 1.13 초 구 〃 ­ 08:03 11:34 14:49 20:19

착 - 08:20 11:48 15:04 20:31

발 04:00 08:39 12:05 15:40 20:41

2.60 1.45 외금강 〃 04:18 09:01 12:26 16:05 21:01

2.80 1.55 장 전 〃 04:30 09:24 12:48 16:37 21:14

3.00 1.65 남 애 〃 04:41 09:37 13:00 16:50 21:25

3.10 2.05 통 천 〃 05:28 10:36 13:56 17:48 22:12

착 05:39 10:50 14:09 18:02 22:23

발 05:40 10:55 14:11 18:07 22:24

4.10 2.25 송 전 〃 05:55 11:10 14:29 18:23 22:37

2.30 1.30 고 성

3.50 2.12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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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산·양양간 하행선 승차 임금 및 기차시간표 (1944.10.1.개정)

이등 삼등 역명 1789호
2·3

773호
1788호

2·3

771호
1785호

圓錢 圓錢 원 산 발 - 06:35 09:05 14:10 18:25

0.35 0.15 갈 마 〃 - 06:46 09:24 14:18 18:34

0.80 0.35 배 화 〃 - 06:57 09:37 14:29 18:52

착 - 07:05 09:45 14:36 19:00

발 - 07:32 10:10 14:50 19:20

1.80 0.80 오 계 〃 - 07:47 10:26 15:05 19:33

2.20 1.00 상 음 〃 - 08:00 10:44 15:18 19:48

2.40 1.30 자 동 〃 - 08:17 11:04 15:35 20:05

3.30 1.50 흡 곡 〃 - 08:36 11:25 15:52 20:26

3.70 1.70 패 천 〃 - 08:49 11:39 16:09 20:39

4.40 2.00 송 전 〃 - 09:02 11:55 16:20 20:53

착 - 09:19 12:10 16:35 21:08

발 - 09:20 12:15 16:36 21:09
4.80 2.20 고 저

이등 삼등 역 360호 1342호 362호 1344호 364호

4.55 2.50 흡 곡 〃 06:21 11:47 14:58 19:04 23:05

착 07:10 12:40 15:54 20:02 23:54

발 07:15 13:10 16:05 20:32 00:16

5.55 3.05 배 화 〃 07:28 13:24 16:17 20:41 00:24

5.75 3.20 갈 마 〃 07:38 13:45 16:27 20:52 00:35

5.85 3.25 원 산 착 07:46 13:51 16:32 21:00 00:42

소요시간
약8시간

50분
약7시간 9시간

약6시간

30분

5.40 3.00 안 변

1.10 0.45 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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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 삼등 역명 1789호
2·3

773호
1788호

2·3

771호
1785호

5.50 2.40 통 천 〃 - 09:42 12:45 16:56 21:30

6.00 2.50 벽 양 〃 - 09:50 12:53 17:04 21:38

6.00 2.70 염 성 〃 - 10:01 13:05 17:15 21:49

6.50 2.90 두 백 〃 - 10:11 13:16 17:25 21:59

7.00 3.20 남 애 〃 - 10:30 13:36 17:44 22:18

7.50 3.40 장 전 〃 - 10:46 14:00 17:58 22:32

착 - 11:04 14:18 18:16 22:51

발 - 11:05 14:20 18:17 22:52

착 - 11:23 14:38 18:35 23:10

발 05:00 11:35 10:00 18:55 -

9.50 4.20 초 구 〃 05:17 11:51 15:17 19:11 -

10.00 4.40 제 진 〃 05:28 12:02 15:29 19:22 -

10.50 4.70 현 내 〃 05:48 12:22 15:50 19:42 -

11.00 4.90 거 진 〃 06:04 12:35 16:10 19:55 -

11.50 5.50 간 성 〃 06:20 12:52 16:35 20:12 -

11.50 5.50 공현진 〃 06:33 13:05 16:49 20:25 -

12.05 5.50 문 암 〃 06:45 13:17 17:02 20:37 -

13.00 8.00 천 진 〃 06:58 13:30 17:16 20:50 -

13.50 8.00 속 초 〃 07:12 13:42 17:34 21:02 -

14.00 6.50 대 포 〃 07:24 13:54 17:47 21:14 -

14.00 6.50 낙산사 〃 07:32 14:02 17:58 21:22 -

14.50 6.50 양 양 착 07:45 14:15 18:10 21:35 -

8.50 3.60 외금강

9.00 4.00 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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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차요금

기차 승차 요금은 1940년 4월 1일에 개정된 표에 의하면 양양에서 원산까지 당시 화폐기준으로 2

등석이 5원 85전, 3등석 요금은 3원 25전으로 양양에서 원산까지의 상행선 기차 시간과 기차요금은

<표 3>과 같으며, 1944년 10월 1일에 개정된 원산에서 양양까지의 하행선 기차요금은 2등석이 14원

50전 3등석이 6원 50전으로 <표 4>와 같다.

(3) 구간 역

동해북부선 안변에서 양양까

지 거리는 192.6km이며 안변역

과 양양역까지 사이의 구간 역은

안변군 오계, 상음, 자동, 흡곡,

패천, 통천군 송전, 고저, 통천,

벽양, 염성, 두백, 남애, 장전,

외금강, 삼일포, 고성군 고성, 초

구, 제진, 현내, 거진, 간성, 양

양군 공현진, 문암, 천진, 속초,

대포, 낙산사역까지 27개역이 있

었다. 당시 공현진, 문암, 천진, 속초, 대포역은 양양군 관할이었다. 

4) 철도부설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철도 부설은 철도 연선의 사회·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전선 각역

에서 소운송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그러한 현상의 하나였다. 소운송업은 철도와 함께 출연하

여 철도를 매개로 활동하였던 새로운 교통운수업이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비교적 자유롭게 경영

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철도를 따라 침투해 왔던 일본인 자본과 객주. 여객 등으로부터 전환한

한국인 자본이 대거 진출하였다. 1926년 무렵 전선 각역에는 1,566점의 소 운송업자가 활동하고 있

었다. 그 중에서 한국인 업자는 1,080점(69%)이나 되었다.3)

<그림 2> 원산 역사 모습

3) 『일제침략과 한국철도』정재정. 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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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소운송업 통제 정책은 민족적 편향과 차별성을 띠고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영세 소운

송업자의 대다수는 한국인이었고 대규모 운송업자의 대다수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대

자본 위주의 통합정책은 한국인 업자의 호구지책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한국인 업

자와 하주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부 일본인 업자와 연합하여 조선총독부의 통합정책에 끈질기

게 저항하였다.

기차가 개통되기 전에는 동해안의 소금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을 지고 영을 넘어 영서지방에 가서

곡식을 바꾸어오던 보부상이 성행하였으나 열차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은 소자본으로 기차를 이용하여

동해안의 생선을 싣고 중국 만주까지 가서 팔고 돌아 올 때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

을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새로운 부자가 생겨나고 상업이 활발해졌다. 또

한 양양의 철광석과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열차 운행이 큰 역할을 하였다. 역 주변에는 여관이나 상점

이 생겨나서 역 주변에는 새로운 거리가 생겨났다.

해안지방으로 인구도 적고 산업이나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요성이 낮았지만 금강산을 비롯한 몇 개

의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전날에 경성역(서울)에서 야간열차가 운행되기도 하

였고, 강릉 삼척 울진지방에서 경성으로 가기 위하여 양양역에 많은 사람이 북적거렸다.

3. 동해북부선종착지양양역의실상

1) 양양역의 개통

양양역이 개통되자 양양역를 중심으로 단층 건물로 지어진 역사에는 역장과 역무원 및 선로반, 기

관부 직원 등 100여명의 인원이 종사했고, 이들이 기거하는 관사는 청곡리에 10동이 있었다.

역 주변에는 양양광업소에서 속칭 솔개미차(삭도)로 반출한 철광석을 보관하는 조구통과, 산지에서

운반되어온 통나무를 보관하는 야적장과 쌀을 비롯한 곡물과 일반화물 창고가 역 주변에 여러 동 있

었고, 증기기관차에 쓸 석탄의 야적장과 사용한 석탄재를 버리는 하치장도 있었다.

기차를 이용하려는 유동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역 광장 주변에는 음식점, 주점, 매점

등의 상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역에는 기차를 이용하려는 외지승객과 현지승객들이 증가하다보니 상가가 들어서 물건

을 사려는 사람들과 짐을 옮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역 주변에는 기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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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역세권(驛勢圈)이 형성되었다.

(1) 이용승객 급증

영동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상 교통수단인 목탄차보다 동해북부선의 기차를 더 많이 이용

하였다.

양양역은 영동지방에서 원산을 거처 서울로 가는 상행선 출발역이고, 원산에서 영동지방으로 내려

오는 하행선의 종착역이었다. 

이 당시에는 양양 이남 강릉, 삼척, 울진 등지의 주민이 가장 빨리 서울로 가려면 양양역에서 기차

를 타고 원산에서 환승하여 경성(서울)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양양역이 개업하자 이 역을 이용하는 여객은 서울로 가고 오는 사람, 특히 금강산 수학여행 학생들

과 관광객이 많았다. 유학생과 통학생들, 원산의 큰 병원에 가는 환자와 가족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

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양양역을 이용하였고, 간혹 일자리를 찾아 중국 간도나 만주지방으로 가는 이

주민들도 있었다.

1940년과 1944년인 당시 기준으로 새벽에 양양역을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4차례 운행했던 열차는 원산으로 유학하거나 통학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수단으로 활용

되기도 했다. 

1938년 1월 22일 자 동아일보

에“襄陽驛에 旅客洪水”라는 기

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북부선 간성~양양간 연

장 개통 이래 양양역에서 타고

내리는 여객이 매일 평균 500명

이상으로 신설되고 초 기록을 세

우고 있다는데 대합실이 협착(狹

窄)하여 기차 발착 시간에는 실

내외에 여객의 홍수를 이루고 있

다며 …… 대총(大摠) 양양역장

은 신설된 역으로서 여객이 많은

데 나도 놀랐습니다.”고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몰려드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역사 일대 주변에는 많은 여관과 식당들이 즐비하여 역 광

<그림 3> 1938년 1월 22일자 동아일보【襄陽驛에 旅客洪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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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조성되었다.   

특히 타지방에서 온 외지 여객들은 역세권 주변의 숙박시설이 모자라 양양읍내 여관에 까지 숙박

했는데, 양양역에서 읍내 여관까지는 2km 정도 거리에 있었다.

(2) 화물량 증가

양양역에는 양양광산에서 채굴되는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과 백두대간에서 실려 오는 목재를 임

시로 쌓아놓는 2개소의 목재집하장이 있었다. 1933년 개발된 양양 철광산에서 1941년경부터 속칭 솔

개미차(삭도)를 이용하여 양양역의 조구통까지 철광석을 운반한 다음 양양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칸에

는 양양광산에서 채굴한 자철광이 가득 실려서 흥남제철소로 갔다.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종단철도 동해북부선은 양양역에서 15~20량 정도의 객차와 화물

칸이 함께 운행되었다. 

1942년경부터는 양양역에서 광업소까지의 기차철로를 놓아 양양광산에서 바로 기차로 싣고 갔다.

또한 속초역에서는 기관차 화물칸 1량에 청어와 명태를 싣고 동해북부선을 이용하여 멀리 중국까지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양양지역 산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우차꾼들에 의하여 10대씩 줄지어 운반되어오면 목도꾼들

에 의하여 목재가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당시 양양역에 목재사태(木材沙汰)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양양역 구내에는 물론 구외까지 목재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처음 보는 이

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앞서 1938년 1월 22일자‘襄陽驛에 旅客洪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에도 양양주요산물에 하

나인 목재는 역 구내에는 물론 역 부근까지 산적하여 매일같이 장전(長箭), 원산(元山), 경성(京城)방

면으로 운송하는 중으로 각 방면으로 불경기인 요즈음 다만 철도만이 흑자경기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

여 대총(大摠) 양양역장은 신설

된 역으로서 여객과 화물이 이렇

게 많아서 나도 놀랐다. 그리고

대합실이 좁아서 여간 곤란하지

않은데 이것은 당초에 건설계에

서 양양을 너무 조그마하게 본

관찰 부족이라 했다. 

1938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襄陽驛에 木材沙汰’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곡산, 수산과
<그림 4> 1938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襄陽驛에 木材沙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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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양양 3대 산물에 하나인 임산(林産)은 1년간 반출통계가 아래와 같다는데 이것은 사유림에서 벌

채되었는데 강릉영림서(江陵營林署) 작업장 통계와 합한다면 전 조선에서 첫째를 꼽는 임산지로 현재

양양역에는 구 내외에 목재사태가 나서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랄 만 하다는 기사가 실

렸는데 목재생산에 대한 내역은 산림 벌채지시가 1,367건, 통나무 본수가 267,085본, 통나무 재속이

20,652㎥으로 집계되었다.

4. 동해북부선의최종목적지양양철광산

1) 연혁

쪾1933년 일본 석정(石井)광업소에서 개발 착수.

쪾1937년 8월 일본인 광업권 설정 등록.

쪾1938년 7월 일본 종연(種淵)공업주식회사 2,000만圓에 매수 채굴.

쪾1939년 3월 일본 종윤실업(주) 이전 등록 후 해방 전까지 철광석 생산.

쪾1945년 8월 해방 후 북한에서 채굴.

쪾1953년 국유편입.

쪾1955년 8월 수복 후 제1군사령부 공병부에서 개발.

쪾1955년 12월 양양철광공사로 발족.

쪾1963년 11월 대한철광(주) 이전등록

쪾1967년 2월 국영에서 민영화(삼미개발주식회사)

쪾1987년 2월 대한철광주식회사로 창립.

쪾1995년 생산중단으로 폐광.

2) 채광

초창기 양양 광업소에서는 주로 서선리 탑동에서 철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당시 탑동에서는 겉흙만

걷어내고 발파만 하면 철광석이 나오는 노천 채굴 광산이었다. 

이때부터 일제는 본격적으로 채광을 시작하였는데, 이곳에 자철 함유량이 50∼80％인 양질의 철광

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었음을 발견하고 전쟁무기 조달을 위하여 양양역을 개통한 후부터 철광석을 반

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41년부터는 삭도(속칭 솔개미차)를 가설하여 철광석을 광산에서 양양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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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였고, 1942년부터는 광산까지 레일을 깔아 화차로 양양역으로 운반한 다음 동해북부선철도를

이용하여 제련소가 있는 흥남으로 반출하였다.

일제가 광산에서 철을 한창 채굴할 무렵 광산지역에는 광업소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3만 여명

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으며, 탑동에도 약 5,000여명이 살았는데 이들은 탑동계곡 옆으로 지어진 여

러 곳의 사택에서 광업소 종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며 살았다.

이 사택들은 거마리 단지골에서 한 아름이 넘는 소나무들을 베어 집을 지었는데, 그 나무들이 얼마

나 무거웠던지 우차에 한 토막씩만을 싣고 탑동으로 옮겨 각재 및 판자를 캐어서 사택을 지었다.

3) 철도 부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질 좋은 양양 자철광을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양양역

에서 부터 서면 장승리 광업소까지 철도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철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삭도(케이블카:속칭 솔개미차)를 이용하여 철을 양양역까지 운반하게 되었

다.

그 당시 삭도 시설과 양양역에서 부터 광산까지 철길 노반공사를 조성하는데 서선리 탑동 계곡에서

부터 흐르는 서선리 마을 앞의 안경다리 공사가 난공사였는데 이 공사에는 주로 전라도사람들로 구성

된 보급대원들이 투입되었다.

지금은 안경다리가 철거되었지만 당시 보국대원들이 믹서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이때 서선리 사람들은 개울에 있는 돌 자갈 주어 속칭 학꼬띠기를 해서 돈을 조금씩 벌기도 하였다. 

또한 안경다리공사는 철근 대신 광산에서 사용하다가 다 닳고 못쓰게 된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4

명이 1조가 되어 산을 깎아내고 흙을 파서 손수레로 운반하여 상자에 넣고 다졌으며 공사에 동원된

보국대원들은 서선리 마을에 있는 함바집에서 숙식을 하였다.

4) 기차 운행

1942년 9월경 양양광업소에 기차가 개통되었다. 광업소 구내에 장승역이 들어서면서 양양에서 광

산까지 기차가 하루 2차례 왕복하였다.

광산에서 양양역으로 철광석을 실은 화차는 양양역에서 출발하는 동해북부선의 객차와 화물칸에

이어 달아서 바로 운행될 수 있었다. 

광산역(장승리역)에서 운행되는 기차에는 객차도 2량이 달려있어 이 객차에는 주로 광업소 종사원

과 그 가족과 그리고 광산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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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역에서 기차가 광산으로 올라와 방향을 바꾸어 다시 양양역으로 내려 갈 때에는 기차 앞부분인

기관차를 지금 광산 굴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후진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사람들이 직접 회전대 손잡

이를 잡고 돌려서 기관차를 돌렸다.

당시 양양광산은 밤이 되면 복선으로 설치되었던 철로변 주위에는 항상 불을 환하게 밝혔으며, 역

무원들이 수신호용으로 커다란 간드레(candle)를 흔들며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쩍거리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변경계를 삼엄하게 했다.

철도가 광산까지 개통되기 이전에는 양양역까지 철광석 운반은 삭도(속칭:솔개미차)를 이용하였다.

1941년경부터 삭도에 광석을 싣고 장승리 광산에서 거마리와 내곡리 모로골을 지나 청곡리를 경유

해서 송암리에 도착하여 양양역 설치한 조구통에 쏟아 놓은 후 화물차에 옮겨 싣고 동해북부선의 객

차 뒤에 화물칸을 이어 달아서 15~20량 정도가 운행되었다. 

삭도는 10~20m의 높이의 한 아름 되는 나무에 검은 기름을 칠하여 탑과의 거리는 지형에 따라

50m 또는 70~80m 간격으로 세웠으며, 로프에 매달려 가는 솔개미차와의 서로간의 거리는 약 50여

m 간격으로 운행되었으며 운행속도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움직였으며 소음이 심했다.

동력은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끌어온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바가지에 철을 실어 하루에 1~2회씩 24

시간 운행하였으며 철광석을 실은 기차는 1일 1~2회 5~7량을 운행하였다.

5. 해방이후동해북부선철도와양양

8·15해방으로 양양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나마 진행 중이던 양양~강릉간의 노반공사도 중단

됨으로서 동해북부선은 이름 그대로 동해 북부인 북한에서만 운행하는 기차가 됐다. 하지만 양양철광

산은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동해북부선 철로를 이용하여 흥남제련소로 계속 운반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는 6·25 기습남침을 위하여 야간에 이 선로를 이용하여 탱크 등 수많은 전쟁 물

자를 비밀리에 실어 나르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 중에는 기간 시설물인 탓에 유엔군의 함포 등의 집중 폭격을 맞고 역사(驛舍)와 철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휴전과 함께 1953년 수복지역인 고성~양양구간은 영업을 재개했으나 서류상의 부활이었고,

1967년 공식 폐역이 될 때까지 열차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서 이러한 애환을 간직한 양양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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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역

1937년 12월 1일 개통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管理

事務所),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 어름창고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고,

양양역에 인접한 산(뱀째산) 위에는 기차 운행당시에 사용하였던 물탱크가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산 아래에는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대우는 가마시설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한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양양역 주변은 대부분 농지와 농로 그리고 일반 사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당시 기차가

다니던 철로는 청곡2리에서 양양역이 위치해 있던 송암리를 지나 연창리를 경유하여 양양시내로 왕

래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5> 양양역 부대시설 배치도

1. 역사(驛舍:대합실)

2. 관리사무소

3. 플랫폼

4. 철광석 조구통

5. 물탱크

6. 빙고·변전소

7. 창고

8. 관사10동

9. 여관2동

10. 경찰주재소

11. 창고

12. 기관고(機關庫) 

13. 온수시설

14. 급수시설

15. 우물

16. 석탄야적장

17. 목재야적장

18. 전차대(轉車臺)

19. 석탄재야적장

20. 목재야적장

21. 창고

22. 기차레일선(약6~7개노선) 

23. 마사(馬舍) 

24. 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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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해북부선은 영동지역 주민들이 원산을 경유 경원선을 통하여 서울을 왕래하기 위한 출발지

역과 종착역이었던 양양역은 기차를 돌릴 수 있는 철로가 여러 개 있을 정도로 규모도 제법 큰 편에

속했으며, 역 광장 앞의 현 7번국도인 동해대로 건너편에는 여관과 창고 그리고 경찰주재소 건물이

있었다.

양양역이 개통되자 동해안의 영동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울과 금강산을 가려는 사람들, 공

부를 하는 학생들, 장사를 하러 다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양양역에 몰려 역사 일대 주변에는 많은 여

관과 식당들이 즐비하여 역 광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양양역에서는 양양광산에서 채굴되는 철광석과 이 지역 산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가득 실은 기

관차가 원산방면으로 운행하였고, 증기기관차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과 기관차에서 남은 석탄재

야적장이 있었으며, 또한 우차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솔

딱지(소나무 껍질)를 벗기려고 주변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하였다.

당시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에는 역장을 비롯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근무를 했고, 청곡2리에는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용하는 관사도 10동이 있었으며, 역 주

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와 기관차를 넣어 두거나 수리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다.

1937년 12월1일 개통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 창

고, 어름창고, 그리고 속칭 솔개미차(삭도)로 양양광업소에서 실어온 철광석을 쏟아 부은 집하장인 조

구통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양양역 부대시설로 유일하게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시설이 있는데 양양역에 인접한 해발

38.5m인 뱀째산 위에는 기차가 운행할 당시에 사용했던 약140여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시설이 있다.

물탱크 입구 구조물은 가로1.4m 세로1.4m로 물탱크실로 내려가려고 ㄷ자로 만든 철근 손잡이가

있으며, 물탱크 내부 규격과 면적은 가로 6.2m 세로 5.8m로 약11평이고, 높이가 4m로 물탱크 실은

칸막이형식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중심부분에 ㄴ자 형태로 홈을 내어 발로 밟고 내려가도록 만

들었다. 

그 밖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뱀째산 밑에는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

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서 펌프시설을 이용해 뱀째산 위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뽑아 올렸다.

당시 열차는 증기기관차로서 운행 중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야 하였던바 양양역에 대형 물탱크와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까지 시설하였다는 점, 그리고 안변~양양구간 192.6km를 8개 구간으로 나누

어 1~2년에 1구간이상 개통하였었음에도 1937년 양양역 개통이후에는 해방까지 8년간 한구간도 개

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선총독부 조선철도 12년 계획에는 동해선을 부산까지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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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심 양양역이 철광석 수탈을 위한 종착역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석탄 야적장과 석탄재 하치장이 있었으며, 우차(牛車)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때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솔 딱지를 벗기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으니 당시 서민 가정의 어려웠던 연료 사정을 짐작케 한다.

역내에 주요시설인 기관차를 수리 점검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으며, 양양역이 종착역이므로 역

내에 약 6~7가닥의 기차 레일이 있었으며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돌리는 전차대(轉車臺)가 있었다.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의 대합실에는 기차표를 사는 창구가 3군데나 있을 정도로 그 규모

가 컸으며 역사(驛舍)에는 역장을 비롯하여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었는데

청곡2리에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 10동과 역 주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가 있었고, 현

7번국도 건너편에는 손님들을 위한 여관 건물 3동과 창고(해방 후 비료창고)가 있었고 그 옆에는 경

찰주재소가 있었다.

2) 낙산사역

낙산사역은 강현면 정암리 952번지 일

대로 이곳에서는 서쪽으로는 설악산 대청

봉과 장산벌판(짐미뜰)이 남쪽으로는 낙산

사가 북쪽으로는 대포항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가 절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 플랫폼과 목재 및 명태 적하장

이 있었고 중앙에 역사와 대합실이 남쪽에

관사가 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6·25전쟁 때 많은 마초가 쌓여있었는

데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괴 소실된 후에도

오랫동안 승강장 플랫폼과 대합실 등 건물

흔적이 남아있고 인근 농민들이 주위를 농

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나 90년대 민간

이 임대받아 벽돌공장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6월 낙산연수원이 개원하면서 현

재는 흔적마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림 6> 낙산사역 부대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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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동해북부선 철도의 흔적들

양양군 관내에 남아있는 동해북부선의 터널은 5개소로 붕괴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3개소는 폐쇄

되었고, 1개소는 철거되었으며, 1개소는 마을간 연결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천내 교각시설은 55개가 있었는데 하천 유수 장애시설로 2006년 철도공사에서 모두 철거하였으

며, 교대와 암거시설은 25개소로 5개소는 철거되어 현재 20개소가 남아있다. (위치별 내역 별첨《기

타자료》)

6. 맺는말

현재 많은 분들이 영동지방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영월~태백~동해를 거처 강릉으로 이어지는 영동

선 철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 보다 앞선 시기에 함흥에서 금강산~양양으로 이어지는 동해

북부선 철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해북부선 철도가 일제강점기시대에는 양양철광석과 목재를 수탈하는 철도로, 6·

25한국전쟁 때에는 탱크 등 군수물자를 운반하는데 사용된 민족애한의 철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강릉~제진(고성)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공사기

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다.

이 철도는 2018동계올림픽 당시 이미 개통된 서울~강릉간 고속전철(경강선)에 이어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속초간 고속전철을 남북으로 연결시켜주는 강원도 순환 철도의 역할과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 따라 부산에서 이어지는 동해선과 연결되어 시베리아철도와 유럽철도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민족사에 한이 서린 옛 동해북부선 철도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

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년간 현장을 답사하고, 자

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금번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기에 이

르렀다.

이 연구논문이 철도박물관에도 영구히 기록으로 남아 동해북부선 철도의 역사적 애한을 함께 기억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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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1) 교대 및 암거시설 현황

순번 소 재 지 시 설 명 비 고

1 속초시 대포동 설악산 입구 하도문천 암거

2 속초시 대포동 쌍천 북쪽 교대

3 강현면 정암리 정암리 소하천 교대 2개

4 강현면 용호리 용호리 입구 북쪽 암거

5 강현면 용호리 용호리입구 남쪽 암거

6 양양읍 조산리 조산리 포월천 교대 2개

7 양양읍 청곡리 감곡리 입구 청곡교 교대 2개

8 손양면 송현리 남대천 송현리 교대

9 손양면 금강리 금강리 암거

10 손양면 금강리 금강리 철교 구조물

11 손양면 도화리 도화리 암거

12 손양면 상운리 상운리 동호천 남쪽 교대

13 손양면 상운리 상운리 여운포천 교대 2개

1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북쪽 교대

15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남쪽 철교 구조물

16 현북면 하광정리 만세고개 암거

17 현남면 북분리 북분교 교대 2개

18 현남면 인구리 해송천 교대 2개

19 현남면 광진리 매호천 교대 2개

20 현남면 원포리 화상천 교대 2개

21 강현면 물치리 쌍천 남쪽 교대 2006년 철거

22 강현면 물치리 물치천 교대 2개 〃

23 강현면 답 리 주청천 교대 2개 〃

24 양양읍 연창리 남대천 북쪽 교대 〃

25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남쪽 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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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각ㆍ터널시설 및 역 부지 현황

【교각 시설】

순번 소 재 지 시 설 명 비 고

1 강현면 물치리 쌍천 교각 15개 2006년 철거

2 강현면 물치리 물치천 교각 7개 〃

3 양양읍 연창리 남대천 교각 21개 〃

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교각 3개 〃

5 현남면 인구리 해송천 교각 3개 〃

6 현남면 광진리 포매천 교각 3개 〃

7 현남면 원포리 화상천 교각 3개 〃

합 계 55개

순번 소 재 지 시 설 명 비 고

1 서면 장승리 광업소 입구 터널 폐 쇄

2 서면 장승리 ~ 양양읍 거마리 서면 장승리 큰 터널 폐 쇄

3 손양면 도화리 도화리 터널 폐 쇄

4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 터널 매 몰

5 서면 서선리 서선리 안경굴 철 거

【터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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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 재 지 시 설 명 비 고

1 강현면 정암리 낙산사역 플랫폼 일부 흔적만 존재 함 당시 사용

2 양양읍 송암리 양양역 물탱크 및 여러 시설 흔적이 있음 〃

3 손양면 도화리 도화역 역부지 터에 옹벽시설 원형이 남아있음 터만 조성

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5 현남면 시변리 시변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6 현남면 지경리 임호정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역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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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한시교실

서예교실(한문) 

서예교실(한글) 

한국화교실

민요교실

통기타교실

민화교실

논어교실

이종우

함연호

김광희

조정승

이건남

강명근

정복자

최영택

19 

16 

13 

17 

15 

21 

10 

16

사물놀이교실

색소폰교실

난타교실

수채화교실

600합창단교실

전통무용교실

태평소교실

홍이표

이명재

주동진

김영덕

지은환

이건남

박하나

10

27 

18 

14 

37 

8 

10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교 실 명 강 사 수 료 자

우수 수강생

한시교실

서예교실(한문) 

서예교실(한글) 

한국화교실

민요교실

통기타교실

민화교실

논어교실

박상형

김덕주

박상혁

윤정희

이혜숙

김종호

고민숙

김원래

사물놀이교실

색소폰교실

난타교실

수채화교실

600합창단교실

전통무용교실

태평소교실

심연옥

최선억

이미숙

양신자

함영열

장영애

조남선

교 실 명 성 명 교 실 명 성 명

2021
문화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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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학교수강생수상및공연내역

쫟 전국한시백일장(제43회 양양문화제 기념) l 차상 : 김경일, 참방 : 박문희

쫟 전국한시백일장-홍천(제12회 무궁화 축제) l 차하 : 김형래, 참방 : 김무풍, 추종삼, 최종학, 김윤래

한시

한문서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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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수채화 전시회(제9회 양양수채화 동호회 회원전) 

수채화

전시

쫟 2021년 강원문화대축전 l 강원도의회 의장상 : 강사 김영덕수상

한글서예

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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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쫟 (사)한국민화진흥협회 공모전 l 입선 : 현담스님, 노복현

민화

수상

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색소폰

공연

쫟 한국문화원연합회“샤이니스타를 찾아라”l 샤이니스타상 : 단체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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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난타

공연

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쫟 한시백일장 공연

쫟 전통시장활성화 공연

쫟 제11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공연

사물놀이

공연

쫟 제26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l 장려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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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600합창단

공연

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통기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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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전통무용

공연

쫟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쫟 국악활성화공연(서면아라리,간곡리모심는소리) 

쫟 국악협회 정기공연

민요

공연

쫟 한국문화원연합회“샤이니스타를 찾아라”l 샤이니스타상 : 단체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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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양양국악협회 정기발표회

태평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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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학교 소개

2021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퉁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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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님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

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

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대금 연주 배우기’반을 운영하

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수강생 : 15명 ■공연내역 : 2021. 11. 3. 2021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밤의 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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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1월
2021년올해는
신축년(辛丑年)이라흰소의해다.

고대 신농(神農)씨가 농사를 짓게 하고, 후직(后稷)씨가 농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우직

한 소를 기르고 소가 농부가 시키는데 순진하여 논갈이 밭갈이 짐을 나르는 일등 힘든 일을 도맡아

한 은혜로운 소다.

올해는 소 11마리가 힘써 논밭을 가는데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은 4마리의 말이 끌어들인다고 하니

농촌에서는 풍수해가 없도록 살펴 농사해야 하리라 믿는다. 

쫟양양에는흑소가있었다

맹사성이 태종 9년(1409) 윤 4월 7일. 외방종편(外方從便) 조치되었을 때, 상운역(祥雲驛) 역리

(驛吏)로 와 있다가 이듬해인 1410년 8월 10일 직첩(職牒)을 받아 경외종편(京外從便) 되어 전직하

였다.

잠시 상운역 역장(驛長) 때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강원 감사가 관동을 순시할 때 상운역에 들르니 맹공(孟公)은 이노(吏奴)에 명하여 오찬을 준비하

는데, 산해진미(山海珍味)로 감사를 대접하게 하고 맹공은 맥반(麥飯, 보리밥)을 먹었다. 출영할 때

에도 역마(驛馬)를 타지 않고 흑독(黑犢, 검은 송아지)를 타고 나갔다. 

감사가 맹공의 특수한 것을 보고 물어보니 맹공이 답하기를

“나는 죄인이라 감히 국마(國馬)를 탈 수 없고 또 맥반은 관식(慣食, 늘 즐겨 먹는 밥)이라”하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 감영에 돌아가 상소(上訴)하여 사(赦)를 얻어 맹공을 내직(內職)으로 소상(召上)

하였는데 세종조(世宗朝)에 좌의정(左議政)까지 역임하였다.』

또한 맹사성(孟思誠)은 음률에 정(精, 뛰어나서)하여 왕궁“관습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 조선 초

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에서 정악(正樂)을 가르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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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운역은 고려시대는 명주도(강릉), 조선시대 초기에는 대창도(강릉)의 속역이었다. 1462년(세조

8) 개설된 상운도(祥雲道)의 중심역을 상운역으로 하고 관아에서 찰방이 15개 속역를 관할하였는데,

1894년 폐지되었다. 상운도는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로였다.

쫟영혈사심우도의황소와흰소

양양에는 토종한우 흑소와 칡소, 흰 소, 황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한다. 1938년 조선우심사

표준에서‘한우의 모색을 적갈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일제가 황소를 장려하여 다른 토종한

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 양양에는 칡소가 20여 두가 농가에서 자라고 있다. 

효의 이야기를 품은 자심탑이 있는 양양읍 화일리 영혈사 원통전 벽화, 심우도의 4번째 장면 득우

(得牛)에는 황소,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에서는 흰 소를 볼 수 있습니다. 

현남면 입암리 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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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우리고장의세시풍속

정월 초하룻날부터 열이튿날까지 12간지(干支)의 이름에 따라 쥐날·소날·호랑이 날 등으로 부

르고 이에 따른 관습이 전해오고 있다. 이것을‘일진 가리기’, ‘날 가리기’라고도 부른다. 

간지는 10천간과 12지지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동물로 바꾸는데, 12일간을 동물의 모습에 따라

털 있는 동물이 그해 첫날에 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영혈사 원통전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 흰 소4번째 장면 득우(得牛)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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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에 따라 정월에 처음 드는 첫 소날을‘상축일(上丑日)’이라 하는데 정초 5일 이내에 들면 그

해에는 연중 소의 값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도 하였다. 

첫 상축일은 소의 명절날이라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연자방아도 찧지 않고 잘 먹였다. 칼이나

낫으로 무엇을 자르거나 끊는 일도 하지 않고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 이는 도살의 의미도

있으므로 소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지 않으며, 남자가 칼을 만지면 평소 연장에 다친다고 믿었다. 이날

만큼은 밥과 나물을 쌀을 이는 이남박에다가 담아서 먹도록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쌀이 풍년인지, 채소가 풍년인지 점도 쳤다. 

군웅신을 집에서 모시는 양양 농가에서는 외양간에 삼베를 20~30cm 정도 끊어 매년 걸며, 그 밑

에 제물을 차려 놓고 소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빈다. “군웅 장군님, 그저 우매 대매 가지 불듯

외 불듯 잘 퍼져서 일 년 열두 달 잘 크게 해 주십시오.”우매(牛馬)는 소와 말을 뜻하며 가지나 오이

줄기가 퍼저 나가듯이 잘 크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강현면 회룡리의 소 키우는 집은 군웅신에게 상축일이면 탈이 없게 해달라고 빈다. 상축일이 아니

어도 소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외양간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낫기를 빌었다.

범부리에서는 설날 만두 국을 끓일 때 소의 만두를 주먹만 하게 만들어서 소에게주면 건강하게 자

라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한다. 

기계화 이전 농가에서는 소가 힘든 일을 도와주고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큰 재산이

라 외양간은 부엌과 같은 공간에 두고 잘 돌봐왔습니다. 일찍이 동물복지를 실천한 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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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양양의동해신묘(東海神廟)
제향(祭享)에대해알아보다.

쫟매년봄·가을관찰사가국태민안과풍농풍어를빌던곳이다.

예전부터 하늘과 땅, 산, 바다, 강 등에 제사 풍속이 있었는데 고려 및 조선시대는 국가 제사에 규

범과 규정이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의(五禮

儀)에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 사(祀) 지기(地祇)에 제(祭), 인귀(人鬼)에 향(享), 문선왕

(文宣王)에 석전(釋奠)이라 했다.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 동해는 양양(襄陽), 남해는 나주(羅州), 서해는 풍천(豊川)으

로 정하고 치제를 관에서 주관하였다. 동해신묘는 중사(中祀)로 관리된 곳으로 매년 나라서 향축(香

祝)을 내려 보내 세수(歲首)는 별제(別祭), 2월과 8월은 상제(常祭)로 관찰사가 동해신에게 국태민안

과 풍농풍어를 빌던 곳이며 사당의 명칭은 고려 때는 동해신사(東海神祠)라 했고 조선으로 이어지면

서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동해신단(東海神壇)→동해묘(東海廟)→동해신묘(東海神廟)로 변천하였

다. 

쫟동해신묘제향기록 (祭享記錄)

세종 19년 3월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위패(祠廟位牌)는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하였

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산천과 사묘 편에 동해신사는 부 동쪽에 있고 중사(中祀)이며

봄, 가을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세조 12년(1466)에 동해신묘에 제사하도록 명하였고, 영조 18년(1742) 1월 기사에 향축을 내려

보내 풍농을 빌도록 전교하였다. 정조 24년(1800) 4월 기사에 동해신묘에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

라의 법전에 실려 있을 만큼 이곳을 중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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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동해신묘제례의식 (祭禮儀式)

『세종실록』에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中祀)로하고, 세수 제향(歲首祭享)을 별제(別祭), 중춘 중추

(仲春仲秋)에 좋은 날을 점쳐 지냈는데 상제(常祭)라 하였고, 제사의식은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수록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시일 (祭祀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음력 2월(仲春) 초하루에서 초열흘(上旬)사이로 날짜를 잡아서 예

조에 보고한다. 그러면 예조에서 중앙에 알리고[啓聞] 해당 관청[攸司]에 준비를 서두르라는 통고[散

告]에 따라 제각기 맡은 대로 준비를 한다.

사묘(祠廟)의 위판은 밤나무로 쓰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검은 글씨로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높이가 2척 2촌, 너비가 4촌 5푼, 두께가 9푼, 좌고가 4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라 하였고,

묘 축판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1척 2촌이요, 폭은 8촌, 두께는 6푼이다. 축문은“국왕 (성)(서

명) 감소고”라 쓴다. 축문은 기일 전에 관원이 받들어 바치는데,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

치면 전하가 서명하고 이를 마치면 친히 사신(使臣)에게 준다.

〈재계 (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그중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하며, 무릇 삼

가하고 제사에 참예할 사람은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

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쓴다. 행사집사관은 헌관(관찰사가

하는데, 만약 제소가 겹치면 수령을 나누어 보낸다), 축(祝), 장찬자(掌饌者), 사준자(司尊者), 찬창

자(贊唱者), 찬례자(贊禮者)이다. 

〈진설 (陳設)〉

제사 전 2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막차[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饌●)을 설치하되,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전 1일에 신좌(神座)

를 단상(壇上)에 설치하되, 북쪽에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유사(有司)가 생(牲)

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헌관의 자리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남으로 서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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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행례 (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장찬자(掌饌者)가 들어가 제수를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집

사자가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례자(贊禮者)가 헌관을 인

도하여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고 도로 나온다.<중략> 찬창자(贊唱

者)의 홀기에 따라 초헌례·아헌례·종헌례를 행한 후 찬례자의 인도 하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

다.<중략>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창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끝으로 집사자가 신위 판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

서 물러가면 제례행사가 끝난다.

〈동해신묘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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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찬실(진설)도〉

〈1872년 지방지도(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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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양은

도원경의별천지가아니런가?

일찍이 양양의 선인들은 양양 땅에는 동남으로 60리 구간에 이상향[(理想鄕) utopia]이 전개되어

있다고 예언한 글을 양주읍지(襄州邑誌)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하여 놓았다.

쫟양주읍지고적편에실려있는‘회룡굴’.

원문 <回龍窟:在府六十里吳晩翠億齡有友人同在洛下一日告別而去十年不知去處吳公爲關東方伯巡

過海上其友人艤舟於永郞湖上遂與之邂逅吳公曰君方住何處答曰吾家在於彌矢嶺底華岩寺之洞口又在於

襄陽府四十里回龍窟吳公遂與之偕往쭞蘿穿石入一窟中日月明朗第宅宏麗且有歌童舞女吳公曰君何力辦

此答曰如此者亦數十區其後吳公再到尋覓終不知其處云詳見辛參奉敦復鶴山雜錄未知其處>

번역문 <회룡굴은 부에서 60리에 있다. 만취 오억령이 벗과 같이 지내다가 하루에 이별하고 떠나

니, 십년 동안 거처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공이 관동관찰사가 되어 해상을 순시하며 지나다가,

우연히 영랑호 배를 대놓은 곳에서 벗을 만나게 되었다. 오공이“그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벗이 답하기를“내 집은 미시령 아래 화암사 동구인데 또 양양부에서 40리 지점 회룡굴이라”하니,

오공은 그를 따라 함께 간다. 댕댕이 덩굴을 휘어잡고 돌을 헤치며 한 굴에 들어서니, 해와 달이 맑

고도 밝고, 저택은 크고 화려하며 또한 남녀 아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맞이한다. 오공이 묻기를“그

대 무슨 힘으로 이를 마련하였는가.”하니, 벗은“이 같은 것이 또 수십 곳이라”대답한다. 그 후에

오공이 재차 와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곳을 찾지 못하였다. 참봉 신돈복의 학산 잡록을 상세히 들

추어 보았으나 그곳을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은 조선 숙종 연간(1674~1720)에 대사성, 대사헌, 병조판서. 강원관찰사,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특히 1695년 1월 28일 강원관찰사를 사임 할 때에 숙종대왕으로부터“일편단심이 빛나다

(一片丹心炳)”시 한편을 하사 받은 오도일(吳道一)이 남긴 글이다.

이와 유사한 글은《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천지편(天地篇) 지리류(地理類) 낙토가

작토구변증설(樂土可作쭞쭞辨證說)〉등 몇 편의 글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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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등장한 인물 오억령은 선조조~광해군조(1567~1623)에서 대사헌. 형조판서 등 조정의 고

위직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쫟양양땅 60리에회룡굴과같은별천지가수십곳(數十處)이라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옛 어른들의 예언은 우리 후손들이 반추(反芻)하면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

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 방도를 찾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광영(光榮)을 위해서 설계하고

전력투구(全力投球)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약진 도상에 있는 우리 양양의 군세는 미약하고 인구는 비록 적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고을이 아니겠는가?

1. 하늘과 바다 산 하천 대자연의 풍광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답다.

2.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다.

3. 양양국제공항 개설로 이미 지구촌의 하늘길이 열려있다.

4. 일출의 명소 60리 청정해변은 사철 인파가 출렁이며, 죽도를 위시한 모든 해변에 서퍼(surfer)

들이 몰려든다.

5.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우선 전국의 누구나가 양양을 찾는다.

6. 동해북부선 철도가 부설되면 앞으로 남북교역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7. 이미 양양남대천은 르네상스의 서막은 열렸다.

쫟우리양양군민의과제

우리군민모두는각자가하는일과분야에서자부심을갖고책임을다할때

회룡굴과같은새로운문화가열릴것이며, 민생의안정을위한복지행정을펼

치고양양의번영과약진을위하여군민의화합이지상과제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숙종24(1698) 7월 19일 공조참판 오도일(吳道一)

이 면직을 원하자 오도일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보직하도록 명하

다. 라는 기사가 있으며 1700년부터 대제학, 한성부판윤을 엮임 한

후 병조판서를 지냈다. 

오도일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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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리 마을 전경

영랑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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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양양출신이경래(李京來)가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선정조 7년(1783)에역모(逆謀)사건에연루된이경래의고향이양양이라하여양양현(襄陽縣)으로강

호(降號)되었다가정조 16년(1792)에강호기간만료로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회복되었다. 

양양출신인이경래는재주가신통하고비범하여이인(異人)이라하였는데송시열(宋時烈)의현손인송덕

상(宋德相)과는 사제(師弟)관계로 정조 즉위에 공을 세운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추천으로 조정에 등용된

만큼그들의정치적견해를대변했다. 

그러나도승지홍국영은정조의외척으로그권력은날로비대해졌고, 반대파의저항또한만만치않은

상황에서마침내홍국영은실각됐고그여파는송덕상에게도미쳐결국조정에서물러나귀양을가게되었

다.

이에따라송덕상(宋德相)을따르던대표적인인물에는이택징(李澤徵), 권홍징(權泓徵), 이유백(李有白)

등이계책을세워군사를일으키려하니흉모(凶謀)와역절(逆節)을꾸미고적극동참한역모사건(逆謀事件)

으로그중심인물이바로송덕상의제자인문인방과양양의이경래였다.

쫟이경래는도원수의책임을맡고도성을공략하려했다.

거사(擧事)를모의한양대주역이경래(李京來)와문인방(文仁邦)의첫만남은사건이발각되기 10년전

인영조 48년(1772) 금강산의대찰인유점사에서이루어졌고, 양양이경래의집에서 4일간을머물며친교

를쌓았지만이때까지만해도이들은 '현실개혁(現實改革)'의문제나 '거사모의(擧事謀議)'에대한문제를꺼

내지는않았다. 

4월
조선正祖때襄陽都護府가

襄陽縣으로 降號된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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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이들은정조가즉위한 1777년 8월에다시만나면서일이구체화되기시작했다. 이경래는이름을

이해수(李海壽)라고바꾸기도하면서자칭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로서, 이르는곳마다힘이세어쓸만한

무리를규합하고대계(大計)를실행하려고다음과같이계획한다. 

규합된무리(속칭군사)로양양부를먼저습격점령하고이어서간성과강릉을습격한후대관령을넘어

원주를공략하고, 그여세를몰아도성(都城)으로진격하려는만반의준비를세워놓았다.

쫟박서집의밀고로관련자들은일망타진되었다.

박서집(朴瑞集)은송덕상을추종하던황해도해주의선비로전라도의한섬으로귀양을갔다. 어느날유

배지에서우연히문인방과동거하게되었는데문인방(文仁邦)은놀랍게도본심을털어놓았다. 

그는송덕상의억울한처지를생각해서장차군사를일으켜서울로쳐들어갈계획이라고하였다. 그러자

박서집은겁이나서 그섬의 유배자(流配者)들을관리하는자에게문인방(文仁邦)의 역모사건을밀고하였

다. 

그섬은전라도관할이어서깜짝놀란전라관찰사는급히체포령을내렸는데이미잠적한이경래를제외

한다른관련자전원을체포하였으나그들은스스로목숨을거두었다고한다.

구세적(具世勣)은 1782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이경래의 역모로 양양부는 1783년 현(縣)으로 강

호되었고, 구세적은부사에서현감으로강등되었다. 구세적은역적이경래를체포하려고무과(武科)출신

인자기의조카장사구납(具納)을불렀다. 상감(上監)은구납에게선전관(宣傳官)을제수(除授)하고‘암행

어사’를겸하게하였다. 

구납은휘하에유명한포교(捕校) 변시진(卞時鎭)과양양의병력 50명을동원하여천하장사로신출귀몰

하는이인(異人) 이경래를금강산에서유인체포한후조정으로압송하여극형(1785년)에처하게되였으니

이로써역모사건(逆謀事件)은일단락되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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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정조6년(1782)11월20일癸丑> <정조실록 정조9년(1785)2월19일己亥>

<금강산 유점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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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낙산사오봉산(五奉山)  
자락에는냉천(冷泉)이있다.

조선 중기《신증동국여지승람》및《여지도서》의 양양 편에 냉천(冷泉)은“부 북쪽 15리 오봉산 아래에 있

다.”고했다. 세상에전해오는말에관음보살(觀音菩薩)이여자로변해덕녀(德女)란이름으로벼를베고있

었는데원효대사(元曉大師)가냉천의물을마시면서함께웃으며농지거리를하였다고한다. 

고려후기문인정추(鄭樞) 선생의시(詩) 한수의번역문을소개하면, “덕녀(德女)의옛터엔잔디가섬돌을

덮었고원효가남긴자리에는나무가하늘에닿았네. 누각에올라상사(相思)의꿈을맺고자한다면꿈속에

도응당냉천을잔(盞)질하리라”란글이지금까지전해오고있다.

이냉천(冷泉)의위치는양양군강현면답리(畓里)에있는데 1970년이전에는맑은샘이용출하여냉정

터〔冷井址〕라불렀으며, 눈에생기는눈병도이물에씻으면깨끗이낫고, 신경통과피부병에도특효라해

서원근각지에서많은사람들이이곳을찾았다고전한다. 

냉천은물이찬샘을의미하며온도가 20℃∼25℃이하의물을이른다고했다. 조선시대냉천에는초정

(椒井)·약수(藥水) 등도 속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와《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각지의 각 종류에 따른

냉천수지역의위치뿐만아니라물맛과병의치료사이의관계등을소상히밝혀놓은사실로볼때당시

일반백성들이병치료에냉천요법(冷泉療法)이널리이용했음을짐작할수있다. 

《동국여지승람》15권, 청주목(淸州牧) 항목에“청주(淸州) 초수(椒水)는그맛이초와같고냉하며목욕을

하면병이낫는다. 일찍이 <세종>·<세조>가 행차하였다”고적혀있는것도이를뒷받침하는좋은사례라

할수있다. 

답리의냉천은지금의상식으로보았을때샘물이라는것이외의특징이별로없는것으로보아목욕문

화가발달하지않았고식수에대한위생관념이약한시대라서샘물에몸을씻고샘물을마시는것만으로도

각종질병(疾病)을예방하는효과가있었을것으로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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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이냉천에관음보살과원효대사가만난이야기가나오는것은인근에낙산사가있음으로해서이루

어진것으로보여, 그만남의의미가속세의인간들에겐더욱감미롭다. 결국냉천은관음보살과원효대사

의만남의장소이고깨달음의공간이다. 

오봉산(五峯山)은옛날부터그자리에있으면서세상의흥망을지켜보았다. 관음보살의화신인덕녀(德

女)가벼를베던가을들녘에는벼가가득하고, 해가오봉산을비추면마치붉은연기가피어오르는듯하

다.

◆ 정추(鄭樞)의 시 냉천

海岸山從赫世前(해안산종혁세전) / 바닷가산이밝은세상되기전부터왔는데,

幾看興廢쭞今年(기간흥폐흘금년) / 금년까지몇번이나흥망성쇠를보았나.

秋涵一野亞紅稻(추함일야아홍도) / 가을빛이온들에젖어붉은벼가수북하고

日照五峯生紫烟(일조오봉생자연) / 해가오봉산에비쳐서붉은연기오른다.

德女故居莎覆쭞(덕여고거사복체) / 덕녀의옛터엔잔디가섬돌을덮었고

曉公遺迹樹連天(효공유적수연천) / 원효의남긴자리에는숲이하늘에연했다.

登樓擬結相思夢(등루의결상사몽) / 누에올라상사꿈을맺고자한다면

夢裏還應酌冷泉(몽이환응작냉천) / 꿈속에도응당냉천을잔질하리라.

◆ 襄陽府使 鳴巖 李海朝.『襄陽別曲』第27詠 冷泉故居

觀音化阿難(관음화아난) / 석가의제자가된관음보살이

夭冶幻枯槁(요치환고고) / 가을이되어서예쁘게변했네.

曾不散天花(증불산천화) / 눈이내리기이전에

而來刈田稻(이래예전도) / 논에서벼를베누나.

高僧亦解佩(고승역해패) / 번뇌에서벗어난원효대사가

泥絮乍顚倒(니서사전도) / 넘어져가삼에진흙묻었었네.

尙學羅裙色(상학라군색) / 훌륭한부인은학문도높은데

쭞쭞冷泉草(처처냉천초) / 냉천에는잡초만무성하구나.

◆ 冷泉故居 <附和 : 子益 金昌翕>

祥光九峰下(상광구봉하) / 모든산봉에서광이비추니

秋色老忍草(추색로인초) / 가을은깊으나풀은견디네.

何緣酌冷泉(하연작랭천) / 어떤인연에냉천을마셨나

有美刈紅稻(유미예홍도) / 미녀는익은벼를베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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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知色是空(수지색시공) / 비록색을알려함은부질없는일

淨染不二道(정염불이도) / 정토에물듦은두길이아니로다.

觀音豈摩登(관음기마등) / 마천에오르신관음을어찌뵈리까?

羅什還曉老(라십환효로) / 나십은돌아가없고원효도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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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화상암은인(仁)이야기를간직하고있다.

화상암은 현남면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원포

리를 지나는 화상천 하구의 화상1교가 있는

해안도로가에 부처상 같이 우뚝 서 있는 바위

이다.

이 바위가 간직한 전설은 강릉이 본향인‘도

경(蹈景) 최운우(崔雲遇)’는 어린 시절에 양양

의 외가에 와서 자랄 때에 여러 아이가 냇가에

서 고기잡이하며 노는데, 다른 아이들이 잡은

고기를 어린‘도경’은 오히려 물에 놓아 살려

주었다고 한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도승’이 그 광경을 보

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은 즉“고기

가 활발히 살아가는 모양이 보기 좋아서 도로

물에 놓아 주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도승’은 그 아이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합장배례를 하고 장래에 귀하고 어

진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축원하고 갔다 하

여, 이 바위를 도승의 이름을 따서 화상암(和

尙巖)이라 불러오며, 도경 최운우의 묘지는 현남면 원포리에 있어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곳을 지

6월
고기가살아가는것이좋아

살려준 蹈景과和尙巖이야기
도 경 화 상 암

화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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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때는 배례하고 다니고 있다 전한다. 

쫟이야기의주인공 蹈景은실존한인물이었다.

화상암에 관련된 이야기는 강원도지(1940년), 양주지(1990년, 794쪽), 양양군지(2010년) 등 여

러 곳에 전하고 있으며, 여지도서(1765년) 양양부 교량편에“화상암천교(和尙岩川橋)는 관문으로부

터 남쪽으로 65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옥동집(玉洞集)』저자인 문익성(文益成)은 양양부사 재직(1574. 8∼1578. 12)시에 쓴 유한계록

(遊寒溪錄)에서 양양 태수가 친구 최도경과 산행을 한 기행문이 있다. 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75년 을해(乙亥)에 양양의

태수인 내가 최도경(崔蹈景),

배경부(裵景孚) 그리고 둘째 아

들 여(勵)와 같이 한계로 놀러

가기로 하였다.

현산성을 출발하여 향재(석성

산고개)를 넘어 한령(빨닥고개)

에서 말을 쉬게 하고 동쪽을 바

라보니 푸른 바다에 운해가 아

득하고, 바라본 서쪽의 설악은

험준한 석각인데 더욱 장마가

개어 깨끗하니 사방의 고운 구

름도 말끔히 걷혀,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속세를 떠난

듯 뛰어난 흥취가 먼저 이는구

나 … 중략 … 아! 이 같은 절승

가시나무에 숨기어 몇 천 년 알

지 못한 가운데 영으로 말미암

아 동서의 몇 만 인이 알 수 없

었다. 이 지경을 한 사람도 평

하지 않았으니 내 스스로 친구와 함께 떠나서 살폈노라. 

화상암,  하상정

화상암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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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余守襄陽 與崔蹈景裵景孚及二子勵 ●將遊寒溪, 自峴山城踰香峴 歇馬于寒嶺 東臨滄海 雲濤

茫茫 西瞻雪岳 石角峨峨 ●積雨新霽 纖雲四捲 未到寒溪 逸興先飛,… 中略 … 噫?如此絶勝?沒於荊

棘中者不知其幾千年?由嶺而之東西者亦不知幾萬人?無一人曾評得此境?而自吾輩發之?無乃數也耶”

그 외 양양과 강릉 유림의 경낙계첩(鏡洛會帖)의 기록에도“유독 우리 강릉 양양 두 고을에 춘헌

최수(春軒 崔洙), 도경 최운우(蹈景 崔雲優)는 어질었고, 삼가 박수량(三可 朴遂良), 원정 최수성(猿

亭 崔壽●)은 고상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는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위의 기록으로 보아 실존한 인물

이며 화상암의 전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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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선인조때세운양양의

타루비(墮淚碑)가현산공원에있다.

쫟타루비(墮淚碑)란눈물을흘리는비석이라는뜻이다.

지금으로부터 370여 년 전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이상일(李尙逸)은 성품이 온화하면서 청렴결백하

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재직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기에, 이임하는 부사에 대한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부민(府民)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이상일(李尙逸) 부사가 타지로 이임한 후부터 관원과 지방 토호들의 폐해(弊害)가 날로 심해지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참다못한 백성들은“선정을 베푼 구관 사또를 생각하고 으레 백지 소장을 들고 선정비를 찾아가서

비석을 껴안고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이 비석

을 안고 울면 비석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같이 울며 그 억울함을 동정해 주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상일 부사의 선정비(善政碑) 이름을 타루비(墮淚碑)라 불렀다고 한다.

선정비를 세운 최초의 위치는 양양읍내 구교리(미륵골)에서 연창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옆에 구교

리 마을 전용의 큰 공동 우물가에 세웠는데 1989년 4월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현산공원으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쫟이상일(李尙逸) 양양부사의생애(生涯)를알아본다.

본관은 벽진(碧珍: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자 여휴(女休), 호는 용암(龍巖), 승지 유번(有蕃)의 증손

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석명(碩明)이고, 아버지는 현령 민선(敏善)으로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하

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620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10년 뒤인 163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성균관박사를 시작으로 승정원 주서, 사헌부 감찰·지평, 예조·형조정랑, 사헌부장령, 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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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 호조참의, 승지 등 내직에 있었으며, 외직으로 양양부사를 비롯하여 안동·영해부사, 진주·

길주목사. 황해도·원양도(강원도)관찰사 등 관직이 화려했으며, 진위 겸 진향부사(陳慰兼進香副使)

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원양도(原襄道)와 강양도(江襄道)에 양양(襄陽)의 양(襄)자가 들어간 이유】

조선시대에는 불효·패륜·역모 등 도리에 어긋나는 죄인이 어떤 지방에서 발생하면 그 죄인

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등급까지 강등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1666~1675년

(10년간) 강릉(江陵) 강(江)자 대신 양양에 양(襄)자를 써서 강원도(江原道)를 원양도(原襄道)

라고 호칭하였는데, 1683년부터 1701년까지 강양도(江襄道)라고 호칭한 적이 있다.

쫟다음은 이상일(李尙逸)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중에 양양부사 재임 당시와 관련된

글이있어다음과같이옮겨보았다. 

『…及有襄陽之命 公●然赴之曰 府境有寡姉居焉 是適所願 居五年棄歸 邑民留不能得 則以其行●如

洗也 相與出粟爭致于家 公固辭不受 則守其門不忍去者 又十許日…』

이를 풀이하면

『… 공께서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임명되자, 기뻐하며 임지로 가면서 말하기를“그 고을에는

홀로된 누님이 살고 계시니 이는 바로 나의 원하는 바다.”하였다.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데 그 고을 백성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떠날 때 짊어질 망태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들 곡식을 모아 앞다투어 공의 사저로 가져오는 것을, 공께

서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자, 대문을 지키며 버티고 있으므로 차마 바로 떠나오지 못하고 십여 일이

지나서야 떠났다.…』라 하였다

쫟전라남도여수에도타루비가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고소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여수타루비가 있다.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인 1603년 이순신의 수하였던 좌수영의 군사들이 이순신의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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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공원으로 옮긴 옛 연창리 비석거리 비석】

【현산공원 선정비】

【이상일부사 선정비】 【여수 충무공 타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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쫟《광해군일기》광해 1년(1609) 9월 25일강원감사이형욱의도내보고상황

○ 양양부(襄陽府)에서는 8월 25

일 미시(未時)에 품관(品官) 전문위

(全文緯)의 집 뜰 가운데 처마 아래

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하더니 곧 1

장(丈)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

니다. 

크기는 한 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베 반 필(匹)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

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

쪽은 적색이었습니다. 쳐다보니, 마

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모

습은 깃발을 만 것 같았습니다. 반

쯤 공중에 올라가더니 온통 적색이

되었는데, 위의 머리는 뾰족하고 아

래 뿌리 쪽은 자른 듯 하였습니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

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

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8월
조선光海君때襄陽府에

미확인비행물체(UFO)가나타났었다.

《조선왕조실록》광해1년(1609) 9.25 (1)

▣ 강원감사 이형욱이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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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칠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듯 하

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1장정도 가다가 연

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형체는 마치 베로 만든 방석과 같았습니다. 조

금 뒤에 우레가 몇 번 나더니, 끝내는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다가 한참

만에 그쳤습니다. 이때 하늘은 청명하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襄陽府, 八月二十五日未時, 品官 全文緯家中庭●下地上, 忽有圓光炯如盤, 初若着地, 而便見

屈上一丈許, 有氣浮空?大如一圍, 長如半匹布, 東邊則白色, 中央則靑熒, 西邊則赤色?望之如

虹, 宛轉纏繞, 狀如捲旗?及上半空, 渾爲赤色, 上頭尖而下本截斷?直上天中少北, 變爲白雲, 鮮

明可愛?而仍似粘着天面飛動, 觸●若有生氣者, 忽又中斷爲二片, 而一片向東南, 丈許煙滅, 一片

浮在本處, 形如布席?少頃雷動數聲, 終如●鼓聲, 自其中出, 良久乃止?是時, 天色淸明, 四際無

點●?

○ 간성군(杆城郡)에서 8월 25일 사시(巳時)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

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

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 원주목(原州牧)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 대낮에 붉은색으로 베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

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 강릉부(江陵府)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

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

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하였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차

커져 3, 4장(丈)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했습

니다.

○ 춘천부(春川府)에서는 8월 25일 날씨가 청명하고 단지 동남쪽 하늘 사이에 조그만 구름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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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는데, 오시(午詩)에 화광(火光)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쪽에서 생겨나

북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매우 크고 빠르기는 화살 같았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

멸되고, 청백(靑白)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습니다.

杆城郡, 八月二十五日巳時, 靑天白日, 四方無一點雲, 雷聲發作, 自北向南之際, 人人仰望, 則

似煙氣兩處微出於 碧空?形如日暈, 撓動移時而止, 發雷聲有若皮●之聲?原州牧, 八月二十五日

巳時, 白日中, 紅色如布長流去, 自南向北, 天動大作, 暫時而止?江陵府, 八月二十五日巳時, 白

日晴明, 忽有物在天, 微有聲, 形如大●, 上尖下大, 自天中向北方, 流下如墜地?流下之時, 其形

漸長如三四丈許, 其色甚赤, 過去處, 連有白氣, 良久乃滅之後, 仍有天動之聲, 響振天地?春川

府, 八月二十五日, 天氣晴明, 而但東南天間微雲暫發, 午時有火光, 狀有大盆, 起自東南間, 向北

方流行甚長?其疾如矢, 良久火形漸消, 靑白煙氣漲生, 屈曲●●, 久未消散?俄頃如雷●之聲, 震

動天地而止?

■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모티브 중심은 양양부 였다.

“별에서 온 그대”는 2013.12.18.일부터 2014. 2. 27일까지 SBS가 21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한

수목 드라마로,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인 1609. 9. 22. 강원도 여러 고을에 알 수 없는 비행물체들

이 목격되었다고《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된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 

그 당시 襄陽府에 미시(未時:오후1시반~2시반) 품관(品官) 전문위(全文緯) 집 뜰 앞에 나타나 이

땅에 정착한 그 외계인이 400년 후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라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본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대장금”의 뒤를 잇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시 북경에서

대규모 세트 전시장을 오픈할 정도였으며, 이 드라마는 방영 판권이,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적으

로 확대되어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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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광해1년(1609) 9.25 (2)

▣ 8월25일 미시[未時 : 오후 1시30분~2시30분] 

양양부 품관 전문위 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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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11년(1860) 윤3월강원도와함경도지방에대형산불발생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 철종 11년(1860) 윤3월에 관동지방에서 양양(襄陽)·통천(通川)·간성(杆

城)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강릉(江陵)·고성(高城)·정선(旌善)의 화재도 모두 같은 날에 있었으

며, 함경도의 안변(安邊)·덕원(德源)의 가호(家戶)가 연소(延燒)된 것도 같은 날이었는데, 강원도와

함경도의 여덟 고을에 화재를 당한 인가(人家)가 무려 2천여 가호였다. 

당시 강원 감사 김시연(金始淵)은 양양부(襄陽府)에서 5백 51호(戶), 통천군(通川郡)에서 4백 72

호, 간성군(杆城郡)에서 4백 86호(戶)의 민가가 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임금께 아뢰었는데 보

고를 받은 임금은 이천부사(伊川府使) 남종순(南鍾順)을 내려보내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정원기는벼 500석을, 그외주민들은소지한금전을출연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원기와 성균관 진사로 있었던 그의

아들은 함께 논의하여 벼 500석을 내어 피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외 이 고장의 김

연수(金演秀)·정우현(鄭禹鉉)·이민신(李敏信)·이검(李檢)·김동국(金東國)·김현규(金玄圭) 등도

각자 가세(家勢)에 따라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전을 출연(出捐)하였다.

강원감사김시연은양양부의상황을임금에게보고

강원 감사 김시연은 양양 부사(襄陽府使) 서경순(徐敬淳)의 보고내용을 올렸는데, 

환란(患亂)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고장의 백성들이 의연

금을 출연하여 다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해 주었으니, 그 뜻이 가상(嘉尙)하였기에 김연수 등 6

인에게 그 공로에 상당한 포상으로 향임(鄕任)의 직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정

원기에 대하여는 의정부에서 관례를 상고하여 임금의 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상계(上啓)하였다.

9월
朝鮮哲宗때양양의義人鄭元基에게

임금이내려준철비의사연을알아본다.



76 제33호 양양문화

비변사(備邊司)에서임금에게보고오위장벼슬을승인

역시 비변사에서도 향인(鄕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원기(鄭元基)가 정조(正租) 5백 석을 의로운

마음으로 구급(救急)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여 특별히 보답하고 권장하는 은전이 있어야 마땅함으

로 의정부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으며 품계가 이미 가선대부이니 실제로 근무하는 벼슬인

오위장(五衛將)의 직책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상계한바 임금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傳敎)하였

다. 

철종은정원기에게철비를하사(下賜)하다.

철종은‘많은 재물을 거듭 베풀어 백성을 구휼(救恤)하고 화재로 인한 나라의 재난을 극복하게 한

공로를 가상히 여겨 가선대부 오위장(嘉善大夫 五衛將)의 관직을 특수(特授)하고 철종 11년 경신 12

월(1860)에 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不忘碑)라 양각 주조(陽刻鑄造)한 철

비를 하사하니’주민이 자진 동원하여 강현면 석교리에 비각을 건립하고 기려왔다. 그러나 세월 따

라 비각도 낡아 허물어지니, 1972년 8월 1일 공의 증손 정주화(鄭周和)의 주선으로 문중에서 양양읍

조산리 마을 안 아늑한 곳에 비각을 새로 짓고 공의 불망비를 옮겨 설치하였다. 

정원기철비에양각(陽刻)된비문을살펴본다.

○앞면 : 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不忘碑(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

〈찬 시〉

倡義●● ●庭褒功(창의휼재 동정포공)

재난을 정의롭게 구제하였으니, 나라에서 포상한다.

再施千● 蒼生誦惠(재시천자 창생송혜) 

천금의 재화를 거듭 베풀었으니, 백성들은 은혜를 칭송한다.

○뒷면 : 咸豊十年庚申十二月 日 竪(함풍십년경신십이월 일 수)

1860년 12월에 세움.

본 철비는 당시에 처참한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내어준 정원기(鄭元基)의

갸륵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철비를 내린 특별한 경우이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선

(積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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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元基는 迎日 鄭氏 27代 孫으로 조선 순조 1년(1801)에 태어나 고종 1년(1863)에 사망

하였으며, 字는 여경(汝經)이다. 공의 부인은 정부인안성이씨(貞夫人安城李氏)이다. 강현면 석

교리에서 생활하였으며 시문에 재능이 있고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으며, 묘지가 강선리

뒷산 선영에 있다. 자식으로는 헌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정우용(鄭禹鎔)이다.

불망비 비각

불망비

영일정씨 정원기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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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朝鮮時代양양독송정(獨松亭)
주변과얽힌사연(事緣)을알아본다.

여기명품송(名品松)한그루가마치연리지(連理枝)처럼자랐었다.

예전에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남쪽으로 현북면 중광정리에 이르는 7번 국도변에 한 뿌리에서 세 가

닥으로 자란 소나무가 있었는데 마치 다른 나무가 얽혀 자란 연리지(連理枝)와 같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람한 낙락장송(落落長松)이 된 이 금강소나무를 뭇사람들은 속칭 삼 형제 소나무라고도 불러

왔다. 

이 나무의 높이는 푸른 하늘을 찌르듯 하고 땅에 드리운 나무 그늘은 약 50여 평 주위를 덮으리만

치 울창하여 사시사철 그늘이 떠나지 않으니 납양지(納●地)로 적격이었다. 그래서 매년 한여름에는

피서 인파가 초만원을 이루었고, 그 앞과 좌우가 환하게 터져 뛰어난 경치는 양양을 모르는 나라 안

사람도 독송정은 안다고 했다.

한편 독송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저 멀리 앞바다에 줄지어 밀려드는 고래 등과 같은 파도가 무

한한 동해를 열어놓고, 남쪽은 하조대를 마주 보며, 서쪽으로는 누룩 바위〔국암(●巖)〕와 주천당(酒

泉塘)이 있는 여운포리 호수의 맑은 호기(灝氣)를 실컷 마시고, 북으로는 수산리 봉수대와 석굴 그리

고 오산봉(鰲山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독송정엔정철(鄭澈)의시(詩)와풍수설(風水說)일화가있다.

<鄭澈 詩>

폭도산수리 호기만한정 만리운개경 천년지유령

(幅圖山水裡 灝氣滿寒亭 萬里雲開境 千年地有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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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의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속에, 맑은 기운이 빈 정자에 가득하니. 

푸른 하늘 만 리에 구름 떠 있어, 천년 된 땅에 신령한 기운이 있도다. 

풍전금운담 월하주배정 고학남비거 해천일색청

(風前琴韻淡 月下酒盃停 孤鶴南飛去 海天一色靑)

바람 앞에 거문고 소리는 맑고, 둥근달이 잔 속에 잠기는구나. 

외로운 학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바다와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기만 하다.

<風水說>

한편 송강 정철이 풍수에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그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당시 양양에

내려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박정수『살아있는 땅』1995. p22.에 의하면“한번은 송강이 상운리

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온 동네가 기와지붕으로 덮여 있고 상운리 사람들이

모두 천석꾼 이상으로 잘사는 것을 보고 이 동네가 왜 잘사는가를 살펴보니 상운리 맞은편 여운포에

누룩 바위가 눈에 들어왔지, 송강은 그 바위의 정기로 상운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누룩 바위

를 깨뜨려 산의 정기를 흩어버렸지”“송강이 왜 그랬을까요? 글쎄, 아마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양

반인 자신을 괄시할 것으로 생각해서겠지”라는 웃지 못할 소설 속 이야기가 있어 전한다.   

독송정의소나무를평양연광정(練光亭)으로옮겨갔다는일화

구한국시대 평양 대동강 연광정(練光亭) 앞에는 심지도 않은 일체삼주(一體三株)의 천연송(天然

松) 한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점차 자라면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되자 외피(外皮, 껍질)에 해동정

송이래우차(海東亭松移來于此)라는 여덟 자의 큰 글자(八 大字)의 흔적이 완연히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양독송(襄陽獨松)이 옮겨간 것이 사실이라고 백여년(百餘年)을 두고

떠들던 시절도 있었다는 속설(俗說)이 있다.

독송정과상운정에연접한소나무군락이 10리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양양도호부 누정(樓亭) 편에“상운정은 부 남쪽 25리

에 있다. 바다 곁엔 키 큰 소나무가 10리를 연달아 푸르게 그늘져서, 쳐다보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

다. 소나무 사이에 잡풀이 없고, 오직 산철쭉이 있어서 봄에 꽃이 피면 붉은 비단같이 화려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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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록되어 있다.  

장구한세월을버텨온독송정을다시는볼수없다.

손양면 승람지〔(巽陽面勝覽誌).1954年 編纂〕에 의하면 독송정 소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고사목(枯

死木)이 되었다. 송강 정철이 이곳 독송정에서 시(詩)를 썼다는 해(1580년)로 기산(起算)해도 소나무

의 나이는 줄잡아 300년이 훨씬 넘는다. 여기서“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속담은 비단 사람뿐

만 아니라 동식물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낀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정자(亭子)가 없는 곳에 한그루에서 세 가닥으로 자란 소나무를 보고 독

송정(獨松亭)이라 불러왔었다. 그러나 실체(實體)가 고사 되어 뿌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는

데, 그곳 주변에는 독송정이라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지금도 그 명맥(命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 너무도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양양도호부 누정편 祥雲亭

독송정 인근 해안변 松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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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송정 인근의 누룩바위(여운포리)

獨松亭 進入 里程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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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범일국사와정취보살의신비한만남과

몽고군침입으로인한재앙을알아본다.

범일국사는정취보살과중국명주개국사에서첫만남을가졌다.

범일국사는 신라 흥덕왕 2년부터 흥덕왕 10년간

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렀을 때 왼쪽 귀가 없어진 한 스님이 여러 스님

의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국사에게 말하기를“나 역

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집은 명주계(溟州界) 익령

현(翼嶺縣:지금의 양양군) 덕기방(德耆坊)에 있습니

다. 국사께서 훗날 귀국하시면 꼭 제집을 지어주십

시오.”라 청하였다.

범일국사(梵日國師, 810~889)가 여러 총석(叢

席-많은 승려들이 모여있는 곳)을 두루 다니며 선에

정진하다가 마조도일 선사(馬祖道一禪師)의 제자인

염관제안 선사(鹽官齊安禪師)에게 불법(佛法)을 얻

어 신라 문성왕 9년(847) 정묘에 귀국하여 당시 명

주도독(溟州都督) 김공(金公)의 초청으로 지금의 강

릉 굴산사(●山寺)를 세우고 선의 가르침을 폈다.

범일국사는낙산위에불전을짓고정취보살의상을모셨다. 

지난날 중국의 명주 개국사에서 만났던 스님이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옛날 명주 개국사에서 국

사(國師)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는 것입니까?”놀란 국사는 꿈에서

깨어나 사람들과 함께 익령현 경계로 찾아가서 그 스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선문의 대선사로서 바

범일국사 진영(眞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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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일상에 빠져있던 국사는 지난날 중국의 한 절에서 만난 초라한 행색의 스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

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낙산(洛山) 아랫마을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서 사는 곳을 물으니 덕기(德耆)

라고 대답했다.

그 여인에게는 여덟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에 가서 놀았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매일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노니, 아들은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엄

마,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금빛이 반짝이는 아이도 있어요.”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국사에게 말했다. 

국사가 놀라고 기뻐하며 그 아들과 함께 다리 밑에 가서 찾으니 물 가운데 돌부처 하나가 있어 꺼

내었다.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이전에 본 사미(沙彌)와 같았는데 이는 곧 정취(正趣) 보살의 상이었

다. 이에 점치는 괘 쪽을 만들어 절 지을 터를 점쳐보니, 낙산 위가 길하므로 그곳에 불전 세 칸을

짓고 그 보살상을 모셨다.

몽고침입때낙산二大聖의眞容과두寶珠를양주성으로옮겼다.

몽고의 병란 이후인 1253년과 1254년 사이에 낙산사 두보살의 진용과 두 보주를 양주성(襄州城)

으로 옮겼다. 몽고 대군의 공격이 심히 급박하여 양주성이 함락할 즈음에 주지 선사 아행(阿行)이 은

합(銀合)에 두 보주를 담아서 몸에 지니고 도망하려고 하니, 걸승(乞升)이라는 절의 종이 이를 빼앗

아 땅에 깊이 묻고 맹세하기를“내가 만약 병란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두 보주는 끝내 세상에 나

타나지 못하여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오,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마땅히 두 보물을 받들어 나라에 바

치겠다.”라 하였다.

1254년 10월 22일 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행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걸승은 죽음을 면하였

고, 적병이 물러간 뒤 땅속에서 파내어 명주도 감창사(溟州道監倉使)에게 바쳤다. 이때 낭중(郎中)

이녹수(李祿綏)가 감창사였는데, 받아서 감창고에 간직하여 후임이 교대할 때마다 물려받았다. 

무오(戊午:1258)년 11월에 이르러 본업(本業)의 노숙(老宿) 기림사(祇林寺) 주지 대선사 각유(覺

猷)가 왕께 아뢰기를“낙산사의 두 보주는 국가의 신보(神寶)입니다. 양주성이 함락될 당시에 절의

종 걸승(乞升)이 성 가운데 묻었다가 적병이 물러간 뒤에 명주 군영(溟州軍營)의 창고에 간직하여 왔

습니다. 지금 명주성(溟州城)이 위태하여 지키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어부(御府)로 옮기어 안치하여

야 합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여 야별초(夜別抄) 10인을 보내어 걸승을 거느리고 명주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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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를 가져다 내부(內府)에 모셔 두었다. 이때 관원 10인에게 각각 은 1근과 쌀 다섯 섬을 주었다.

낙산이대성진용의행방은묘연, 두보주는원나라황후에바쳤다.

고려 원종 14년(1273) 3월 경오에 마강

(馬絳)이 원나라로 귀국하게 되었으므로

대장군(大將軍) 송분(宋●)으로 하여금 함

께 가게 하였다. 원나라 황후가 일찍이 낙

산사 관음여의주(觀音如意珠)를 얻어보고

자 하였으므로 송분이 가는 편에 보내었

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은 낙산사의“비천(卑賤)한 종 걸승(乞升)

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나라의 신보(神

寶)가 양양 낙산사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만은,

그렇지 못하고 불교를 숭상(崇尙)하던 고

려가 국가적 자존심을 뒤로한 채 쉽게 보

주를 적에게 내어주었다니, 당시 상황이

어찌 되었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보

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 

『高麗史』원 황후에 관음여의주 바침

/ 1273명 3월 17일 (음)

『三國遺史』정취보살 洛山寺에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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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칠 관음보살좌상

정취전(正趣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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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오색령이한계령으로

뒤바뀐이유를알아본다.

오색령의최초이름을소솔령(所率嶺)이라불렀다.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던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 선생이 쓴 유금강산기(遊金剛山

記) 서두에는 이런 글이 있다.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岳山) 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라 했

고, 조선 성종 16년(1485) 윤4월 15일에“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

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1589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팔곡집(八谷集)』의 한계산(寒溪

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

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

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위를 종합할 때 오

색령의 효시(嚆矢)는 소솔령임을 알 수 있다.

오색령으로호칭한역사적시원(始原)은언제인가? 

조선 선조 29년(1596) 2월에 비변사〔(備邊司), 조

선 시대, 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가“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

(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

은 모두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 지리학자

인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고본(稿本)인 동여도에 오

오색령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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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지리지(地理誌)와 고지도(古地圖) 및 한국근현대 잡지자료

개벽(開闢) 등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오색령을한계령으로바꿔놓았다.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 고시 제1호

1913년(大正 2年 1月 15日)에 의하면 강

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했는

데 요약하면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

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

頭里 經由)…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는

1915년(大正4年) 측도(測圖)되고, 1918

년(大正7年)에 제판(製版), 1918년 10월

25일 인쇄(印刷)하여 1918년 10월 30일

발행(發行)한 조선 5만분의 1 지형도 양

양(杆城 8號) 축척지도(縮尺地圖)에‘한

계령(寒溪嶺)’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후부터 오색령 명칭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한계령이 등장하였는데,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

대지지자료의 인제군 관내도에는 설악산

과 그 아래 영로로 한계령·단목령·조

침령 순으로 표기하였고, 양양군 관내도

영로는 조침령 단 한 곳만 표기되었을 뿐

이다. 

우리가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은 조선

총독부 강원도장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

아 양양~인제간도로를 3등 도로로 고시

할 때 경유지의 분수령 명칭을 오색령(五色嶺)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저들이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제1호 관부

일제강점기 50,000/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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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변경 표기한 것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淸

算)하지 못하고 한계령 명칭이 고착화(固着化)되었다.

정부수립이후에도계속한계령명칭을사용한배경은무엇인가 ? 

정부수립 이후 1959년도에 한국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제군 북

면에서 제출한 지명조사 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제군 북면 지명 조사서는 당시 지도상에 한계령 지명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령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계령 지명유래도 가감 없이“영동과 통하는 오색령의 낮은 영

(嶺)으로써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령이라고 함.”이라고 보고했다.

당시의 지명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지도상에 있어야 할 지명이 일제 탄압에 의해

삭제된 지명이라면 마땅히 조사대상에 포함

되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양군 지

명조사철에는 옛 오색령 지명이 누락 되었다.

반면 국무원의 지명 조사서식을 면밀히 살펴

보면 지명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지도상

지명의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 후 국무원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구역 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한 계 령

寒 溪 嶺

128-24-20-28-

05.40
475164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나즌영으로서 한

계지역에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하나 오색이

영이 라고도 함

지도상 기재 경위도(經緯度) 좌표(座標) 지 명 유 래

지명조사철

<강원도 인제군 지명조사 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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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한다.”라 고시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오색령 명칭이 삭제당하고 부당하게 만들어진 한계령

(寒溪嶺) 지명이 함께 고시되어 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  

오색령지명을되찾아야하는이유가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旅庵 申景濬) 1712~1781〕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산경표(山經

表)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이 산경

표에 나타난 백두대간 영(嶺) 48개 중 설악 다음에 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령이란 지명은 찾을 수 없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오색령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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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

제6회전국한시백일장

(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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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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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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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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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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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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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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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98 제33호 양양문화

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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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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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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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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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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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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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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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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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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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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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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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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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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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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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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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選詩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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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체험 소감문

2021 

청소년과함께하는

도자기체험

■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09시~12시15분

■ 장 소 : 양양중학교 3학년 교실

■ 참여인원 : 120명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릇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것이

다. 즉 도자기 페인팅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림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네모 모양을

그리고 디자인은 애니 캐릭터를 그렸다. 물감 색칠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번

져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체험을 해서 좋았다.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정말 재미있었다.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결

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살짝 아쉽기도 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체험해 보고 싶다. 

전소은

김예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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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었고, 나만의 접시가 생긴거 같아서 좋았다. 또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보니 많이

뿌듯했다. 

붓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그림을 그리는 데 힘들었다. 하지만 다 끝내고 나서 그림을 보니

뿌듯했다. 선생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 완성작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재미있었다.

일단 먼저 도자기체험하면 떠오르는 것은 2학년때 점토를 가지고 만들었던 체험이 생각

난다. 또 그 체험을 하는 줄 알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다른 체험인 색칠하는

것을 해서 흥미로웠다. 내 마음대로 접시를 커스텀이 가능해서 9년동안 잊고 있던 잠재적

예술감각에 눈이 살짝 띄었고, 다 하고 나서는 그 성취감에 마음까지 웅장해졌다. 다음에

도 한다면 생각을 미리 해와서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진 접시를 만들고 싶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만든 그릇이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처음에는 도자기 만들기인줄 알고 식상하였는데, 도자기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새로웠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였다.

도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많이 만들어 봤어서 크게 기대를 안했었다. 근데 이번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신박하고 재미있었다. 열심히 그린 것이 그릇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도자기 그릇에다 직접 자신이 생각한 무늬를 그려보니 처음에는 무늬를 그리기가 어려웠지

만 점점 실력이 오르는걸 느껴서 자신감이 생겼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웠다.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았다. 접시에 그림 그릴 때 재미있었고 하나 밖에 못 해서

쪼끔 아쉬웠다. 다음에 또 하면 새로운 무늬로 해보고 싶다. 붓을 잘 못 다뤄서 내가 생각

한 대로는 안됐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된 것 같아 마음에 좀 든다. 재미있었다. 빨리

접시가 완성된 것을 보고 싶다. 

도자기 체험을 하며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한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중에 만들어진 나의 도자기를 빨리 보고 싶다. 

김아영

장선미

장현도

이규환

이동해

조은빈

김수민

김시은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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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체험이라 하여 점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나 했는데 도자기에 무늬를 넣는 체험이

었다. 처음 해보는 거라 할 때 손도 떨려 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재밌는 활동이었고 다음에 또 할수 있음 좋겠다.

빨리 완성된 그릇을 보고 싶다.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도자기에 안료로 그림을 그려본 건 처음이라 정말 재밌고

좋았다. 붓으로 색칠하기 힘들었지만 완성하니 내 생각대로 아주 멋지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또 친절하게 설명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했다. 

초벌을 한 도자기에 나만의 문양을 새겨 넣어서 재밌었고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서 당황

하긴 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

다.  

초벌을 한 도자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 재미있었

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거다 보니 집중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

다. 

평소에 도자기 만들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았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새로웠고 도자기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졌다. 예전에 컵은 만들어 봤어도

접시 만드는 건 처음이라서 집에서 음식 먹을 때마다 여기에 담아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될 거 같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

면 컵 받침, 컵, 받침대 등등 또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만에 디자인을 넣을 수 있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하다. 

접시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직접 그리니 재미있었다. 한마디로 나의 접시가 만들어져서

좋았다. 

정말 재밌었다. 재미가 있기는 했지만 내가 소질이 없어서 정말 못 그렸다. 그리고 붓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 역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다음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이 그릇은 내 전용 그릇이 될 것이다.    

최병현

노형진

한주원

이상혁

김유림

이지연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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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접시가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접시를 만드는 분들의 수고를

알고 대단하다 생각했다.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라 더욱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찰흙으로 만드는 줄 알았지만 만들어진 것에 페인팅을 한다는것을 듣고 흥미가

생겼다. 생각보다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의외로 그림 유약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맨 처음에는 도자기를 만든다고 해서 흙으로 빚어 직접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솔직히

흥미가 없었는데 막상 문양을 생각해서 그려 넣기 시작하니 정말로 재미있고, 먼저 스케치

를 한 후 안료로 따라 그리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윤가람

최지원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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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구석구석

구탄봉이야기
구탄봉은 고려시대의 지술가 도선이 오대장맥을 타고 내려오다 산세를 바

라보니 반드시 명당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 명당을 찾고자 아홉 번 올

라 아홉 번 탄식하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으로서 설악산, 동해바다와 함

께 양양읍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구탄봉 및 디모테오 순례길

디모테오 순례길
디모테오 순례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

지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동포들의 도보길로 이들은

이념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공산 치하의 박해를 피해 월남을 강행한

‘죽음의 38선길’로서, 천주교 양양성당(양양읍 성내리 소재)은 38선에 가

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쉽게 들

를 수 있는 곳이었다. 양양본당의 제3대 주임이던 이광재(디모테오) 신부

는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이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다가 본당 교

우들을 통해 무사히 38선 이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월남을 성

공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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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

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이다.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치유된다.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 그 중

30~50%가 리노바이러스(Rhinovirus)이고 10~15%가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이다. 성인은 일 년에 2~4회, 소아는 6~10회 정도 감기에 걸

린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코나 목을 통해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재채기나 기침

을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

다가 건강한 사람의 입이나 코에 닿아 전파된다.

따라서 감기 환자와 가까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감

기 바이러스가 잘 전파된다. 이러한 호흡기 감염 경로 외에 감기 환자의 호흡

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수건 등을 만진 후 그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비볐을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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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가을과 겨

울에 감기에 더 잘 걸리며, 겨울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기에 감기에 더 잘 걸린

다. 독감은 감기와 일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며, 증

상이나 합병증, 치료법도 다르다.

병력 조사와 함께 임상 증상을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다. 감기의 경우 확진

검사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장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는다. 그

러나 감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질병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기의 경우에는 자가 치료로도 충분히 나

을 수 있지만 감기가 아닌 다른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

를 받아야 하므로, 확실히 감별하기 어렵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감기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세균검사, 바이러스 배양검사나 혈청검사 등

을 시행한다.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 10일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 39도 이상의 발열

- 식은땀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 심한 피로감

- 배가 아프거나 토하는 경우

- 귀의 통증

- 심한 두통

- 호흡 곤란

- 지속적인 기침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생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추천되지 않는다.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이 세균성으로 증명된 경우에

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가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

며, 소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어른의 경우, 상

부 기도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0.5~2.5%의 환자에게서 급성 세균성 부

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소아, 노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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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노인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이미 앓고 있는 심부전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천식 환자의 경

우 감기에 걸리면 40% 정도의 환자에게서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소아의 경

우에는 감기의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기는 보통 1~2

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된다.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하도록 한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환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걸어두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지양한다. 

흔히 플루(flu)라고 말하는 급성 바이러스(virus) 감염 질환이다. 호흡기

(respiratory track)를 공격하여 목이 붓고 열이 나며, 기침, 재채기, 콧물,

코막힘, 오한, 근육통, 두통, 복통 등과 급격한 피로를 동반한다. 보통 바이러

스 감염 후 2~3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1 주일에서 10일 정도 앓게 된다. 합

병증으로 폐렴(pneumonia)이 되거나, 천식(asthma)이나 심장병(heart

failure)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

백만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그 중 약 10%인 25만에서 50만 명이 사망하

는 것으로 알려진다

■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서 크게 A, B, C, D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진행하는 빠르고 정

확한 진단 방법은 PCR이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대략 100 나노미터 정도이고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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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길쭉한 막대모양인데 각 바이러스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바이러스 입자

는 가운데 RNA를 품고 있는 캡시드로 둘러싸인 중심부(core)를 헴어글루티닌

(hemagglutinin)과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의 두 가지 대표적 당

단백질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막(viral envelope)으로 둘러싸고 있다. RNA

유전체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RNA로 이루어져 있고, 역전사효소는

RNA 유전체로부터 cDNA를 생산하고, 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 이들 단백질은 지질막의 당 단백질과 캡시드를 이루는 단백질들 이외에 바

이러스 입자를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독감 바이러스 A 

가장 심한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조류

(birds)가 그 주 숙주인데, 이들이 사람을 감염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유

행(influenza pandemic)을 일으킬 수 있다.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며, 여러

혈청형(serotypes)들이 있다. 예를 들면, H3N2는 1968년, 전 세계적으로 백

만 명 이상을 사망케한 홍콩 독감(Hong Kong flu)이고, H5N1은 2004년에

크게 유행했던 현재까지의 치사율이 50 %에 달하는 조류 독감(bird flu)이다.

■ 독감 바이러스 B 

대게는 사람만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연변이 속도가 A형에 비

교하면 2~3배 정도 느리다. 따라서 A형과는 달리 한 가지 혈청형(serotypes)

만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면역력은 생애 일찍 얻어진다. 따라서, B형으로

인한 독감 유행이 보고 된 적은 없다.

■ 독감 바이러스 C 

사람, 개, 돼지 등을 감염시키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병 증세를 일으키며 지

역적인 유행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비교적 약한 증세를 나타난

다. A와 B형 보다는 덜 흔하다.

■ 독감 바이러스 D 

D형의 경우 주로 돼지와 소를 감염시키는데, 사람에 대한 감염은 그 가능성

은 존재하나 아직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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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독감 예방을 위하여 가장 권장되는 생활 습관은 손을 잘 씻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백신 접종이 있다. 독감 백신은 매년 그 해 유행이 예상

되는 독감 바이러스의 몇몇 종에 대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므로 작년

에 맞은 독감 백신은 올해 유행할 수 있는 독감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 항바이러스 제제

독감에 걸린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열을 내리게 하

거나 기침, 코막힘 등의 제증상을 완화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주된 치료

과정이다. 좀 더 적극적 치료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대게는 바이러스가 생산하는 효소에 대한 억제제(inhibitor)로서 개발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타미플루(Tamiflu)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오셀타미

비르(oseltamivir)는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효소의 억제제이며 독

감 바이러스 A형과 B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폐렴은 폐(허파)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

증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원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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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화학물질이나 구토물등의 이물질의 흡인, 가스의 흡인,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

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

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증상, 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

생할 수 있다. 염증의 전신 반응에 의해 보통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한다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항생제를 이

용하여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

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그에 적

합한 항생제로 변경하기도 한다.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발생 초

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으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증세가 가볍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는 없으

나, 면역성이 떨어지는 소아나 노인 환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는 입원치료가 권장된다. 합병증이 없거나 내성(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

가 저하하는 현상)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면 보통 10-14일간 치료로 충분하

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기계환

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매우 다양한 경과를 가지며 기본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 폐렴의 원인균 등에

따라 경과가 다르다. 폐렴이 진행하여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폐

의 부분적인 합병증으로는 농흉, 폐농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다. 폐렴구균 백신

의 경우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폐렴 구균 감염증을 줄

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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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21년 문화예술단체장 신년사

설악신문 / 2021.01.11. / 김주현 기자

“문화원 반세기, ‘문화강군’구심점”

2021년 신축년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

로나로 인해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양양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숭고한 역사와 전

통을 보전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역사의 발

자취를 찾아 문화의 거점으로 승화시키는 과

감한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해 어르신들

과 향토민속문화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철

저한 준비와 기획으로 제43회 양양문화제를

보다 나은 전통민속문화를 표현하는 양양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양양의 역사를 주제로 펼치는 제6회 전국한시

백일장은 참가자들이 양양의 깊은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행사로

진행하고, 어느덧 11회 맞는 전국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전

통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문화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민

족혼을 되찾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양문화원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문화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문화학교를 더

욱 알차게 준비해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하고 알찬 문화프로그램을 통해‘명품도

시 양양군’을 전국에 알리는 문화강군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겠습

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고 소망하신 모

든 일들을 뜻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지역전파 차단’… 제43회 양양문화제
축소 운영

이뉴스투데이 / 2021.03.10. / 어경인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는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를 제외한 제43회 양

양문화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양양문화제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자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

대회 등 모든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는 6월 15일 양양읍 고치물

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진행 시 외지인 유입에 따

른 집단감염 노출 등의 우려가 크고 인근 군부대와 학생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내려졌다.

윤여준 위원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문화제 특성상 올해 양

양문화제는 민속행사와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고치물제와

양양성황제 제례봉행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제 미개최 확정, 제례행사는 열려

강원도민일보 / 2021.03.12. / 최훈 기자

양양지역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양양문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양양문화제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전파를 차단을 위해 고치물제,양양성황제를 제외한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윤여준 위원장은“아쉽지만 불특정 다

수가 모이는 문화제 특성상 올해 양양문화제는 상징적인 제례행

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성황제는 오는 6월15일 양양읍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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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물 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된다. 최훈

아름다운 합창으로‘청량제’역할 기대
양양문화원 600합창단 지은환 지휘자 취임/단
원 50명과 호흡 맞춰…다양한 음악 선사

설악신문 / 2021.06.14. / 김주현 기자

“정명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예향인 양양군의 자긍심을

조화로운 목소리로 널리 알리는 데 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지은환 합창 전문 지휘자가 지난 5일 양양문화원‘600합창단’

의 새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5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창 연습에 들어갔다. 

지은환 지휘자는 단원 개개인의 음력대와 특성 등을 조화롭게 구

성해 대중가요부터 가곡,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

화하며 완성도 높은 수준급의 합창예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취임한 그는“예향의 고장에 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양양군과

문화원에 감사드린다”며“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합창단

지휘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름다운 심성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지은환 지휘자는 취임 첫날 단원들과의 상견례를 마치고 합창단

운영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

형 합창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명 600년이 넘는 전통

과 예향의 고장답게 자긍심을 드높이는 합창활동과 함께 코로나

19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찾아가는 공

연도 구상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 등 다재다능한 실력을 보유한 그는 원주가 고향이지

만 NH농협 양양군지부장을 끝으로 은퇴한 후 양양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한국화가와 음악협회 양양군지부장 등 다방면에

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인 지은환 지휘

자는 전시회를 연 뒤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과 양양중고 사이클부

에 후원했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재능기부도 하는 등

지역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는 한국합창총연

합회의 합창심포지엄을 수료하고 캐나다 크리스천음악대학에서

지휘 석·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강릉·삼척시립합창단과 성가

대 등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수준급 합창단을 구성해 지휘자로

도 활약한 바 있다.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목소리가 합창을 통해 어우러져 천상의

소리가 됩니다. 다양한 단원들이 참여하는 600합창단이 화합을

넘어 새로운 양양 100년을 감성으로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

히 해내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양양정명 600주년을 1년 앞두

고 창단한‘600합창단’은 단원 각자의 개성

과 소통을 중시하는 지은환 지휘자가 지휘봉

을 잡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

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600합창단이 지은

환 지휘자님과 함께 새로운 양양시대의 서막

을 잘 열어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속에서도

행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제43회 양양문화제의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 봉행

유교신문 / 2021.6.16. / 전남표 기자

양양향교(김경일 전교)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한

고치물 샘터와 성황사(城隍祠)에서 지난 6월15일 오후 4시 제43

회 양양문화제(위원장 윤여준 양양문화원 원장, 양양향교 원로장

의)의 서막을 알리는 제례(祭禮)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城隍

祭)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윤여

준 양양문화제 위원장, 양양향교 김경일 전교, 성균관유도회 양

양군지부 최종학 회장, 성균관여성유도회 양양군지부 김형자 회

장, 양양군의회 의원, 양양군청 관계자, 양양문화원 관계자, 관내

기관 단체장, 양양향교 장의 및 양양 속초지역 유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의 헌관에는 초헌관 김진하 양양

군수, 아헌관 윤여준 양양문화제 위원장, 종헌관 김의성 양양군

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제집사는 집례 김기송 양양향교 의전장의

(성균관 전학), 대축 김종구 양양향교 재무장의(성균관 전학), 알

자 김덕주 양양향교 장의, 찬인 노이준 양양향교 장의, 봉향 이

지은환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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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균 양양향교 감사, 봉로 진종호 양양향교 선전장의, 전사관 이

흥수 양양향교 조직장의(성균관 전학)가 맡아 복무했다.

고치물제는 헌관 김진하 양양군수가 분향하고 무축(無祝) 단잔

(單盞)을 올렸다.

고치물제 제례에 앞서 양양읍 농악보존회에서 양양문화제의 서

막을 알리는 신명나는 농악 가락의 시연이 있었다.

이어 성황사에서 성황제가 봉행됐다. 집례 김기송 양양향교 장의

(성균관 전학)의 창홀에 따라 진행된 제례는 헌관 및 제집사 분

방에 이어 ▶초헌관 점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망료례 순으로 전통 유교식으로 봉행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많은 전란을 겪게 됨에 따라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현재 양양읍 성내(城內)리를 중심으로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해 외적의 침입을 방어했고 성내에 성황사

를 건립해 외적을 방어하다 희생된 영령(英靈)을 위무(慰撫)하여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성황

제례(城隍祭禮)를 봉행하는 관습이 전래됐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 5월5일 단오에 성황지신(城隍

地神)을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시고 성황제례를 성대하게 봉행했

다.

성황제례에 사용되는 제수(祭需)는 고치물로만 사용하였고 제주

(祭主)도 고치물만 마시는 등 신성시하여 고치물 샘터에는 경비

병 2명이 상시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성황사는

일제 강점기 우리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철폐되기도 했으나,

1920년대부터 단양회(丹陽會)라는 단체가 구성돼 단오절(端午節)

을 기하여 대제전(大祭典)으로 발전해 성황제를 크게 봉행했고,

남대천 둔치에서 별신굿과 민속행사와 관동 축구대회를 개최하

는 등 천년의 역사 속에서 양양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

후 6·25 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67년 군민의 성미(誠米)로

재건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돼 1990년 현재의 건물로 중

건해 1979년부터 현산문화제로 이어오다 2016년부터 오늘날의

양양문화제로 발전했다

양양문화제의 제례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를 먼저 봉행하고

남대천 둔치와 종합운동장에서 군민 체육대회와 다양한 민속행

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양 성황사는『신증동국여지승람』과『사묘(祠廟』에 "성황사는

성안에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제42회 양양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했

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

제만 봉행하고 다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2022년 제44회 양

양문화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성대하고 알찬 제례 행사와 민속

행사,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해 본다.

양양문화제의 고치물제와 성황제는 양양군의 지원으로 매년 양

양향교에서 봉행을 주관하고 있다.

홍천문화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강원도민일보 / 2021.06.25. / 김진형 기자

괘석리 4사자삼층석탑 논문 선정

홍천문화원이 제3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서 홍천 괘

석리 4사자삼층석탑 관련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24일 원주

문화원에서 공동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홍천문화원은 동언우 연

구자의 논문‘홍천 괘석리 4사자삼층석탑에 관한 연구’를 발표,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16곳의 강원지역 문화원이 향토문화 관련 연구성과를 보고한 이

번 대회에서 특별상은 양구문화원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춘천문화원,장려상은 철원문화원·고성문화원에게 돌아

갔다. 원주·속초·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평창·정

선·인제·양양문화원은 노력상을 받았다. 

양양서 조선시대 5번째 금표 발견…학계 비상
한 관심
현남면 상월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 바위에 새
겨져/‘군사훈련장 경계’‘금강송 보호 목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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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설 제기 /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현장
조사…보존대책 시급

설악신문 / 2021.06.28. / 김주현 기자

최근 양양에서 조선시대에 새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5번째 금표

(禁標)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지역주민

오봉현 씨가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인근의 수해복구공사 현장

바위에서 금표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양양문화원 부설 향

토사연구원의 이종우·이규환·김재환·박상형 위원이 현지를

답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학계 전문가들

과 현장을 방문해 암각화로 새겨진 글씨의 탁본을 뜨고 사료 연

구에 들어갔다. 

금표는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를 일컫는 말로, 양양에서

는 과거 현북면 장리를 시작으로 원일전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에 이어 이번 상월천리까지 5번째로 발견됐다.  

양양문화원은 학계와 함께 이번에 발견한 금표에 대한 역사적 가

치 고증과 학술적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문화유산을 넘어 귀

중한 사료로서 정부차원에서 보존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에 남

아 있는 금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4곳의 금표

와 2곳의 교계를 발견하고 학술토론회를 거쳐 소중한 지역문화

유산 가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북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와 연화동 바위에 각자된‘교계’

는 과거 양양군이 가장 번성했던 양주도호부의 군사훈련장 입구

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선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이번에 현남면 상월천리에서 금표가 다시 발견되면서 당시 군사

훈련장의 규모가 추정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

면, 경복궁 대들보로 진상되던 양양산 금강송의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해 표시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에는 과거 조선시대 경복궁에 진상하기 위해 찾

은 빼어난 금강송이 양양군과 명주군 경계에 쓰러져 지역구분이

어렵게 되자, 양양의 탁장사와 강릉의 권장사가 힘겨루기를 한

결과 탁장사가 이겨 이때부터 양양 금강송을 경복궁 보수 등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매년 양양문화제에서는

탁장사의 놀라운 힘을 재현하는 탁장사 놀이가 전래민속놀이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는 탁장사의 주인공인

탁구삼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지역의 향토사학계는 조선시대 실제 인물인 탁구삼 장사는 금강

송을 비롯해 울창한 나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현북면 어성전 주변에서

나무를 해 양양읍에 내다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궁궐에 진상하던 금

강송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지표시

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하

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원은

이번에 발견한 5번째 금표는 군사훈

련으로 사냥하던 장소인 교렵장 주변

에 위치해 군사훈련장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북면 어성

전리에 위치한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숲속의 집에는 아름드리 금강송과 고

목인 서어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음에 비춰 황장금표(黃腸禁標) 역

할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관계자는“이번에 발견된 금표는 당시

의 군사 규모는 물론 그 지역의 특산물인 금강송과 관련한 것으

로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조선시대 금표는 국내 여러 곳에서 다양

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지만 주변의 교계와 함께 잇따라 발견된

것은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보다 체

계적인 연구와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증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토사학계는 그동안 양양에서 잇따라 발견된 금표와 교계에 대

한 관리가 소홀해 유실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

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양양 현남면 상

월천리 수해복구 공사현

장 바위에서 발견한 금표

(禁標).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원 위원들과 학계 연구자들이 지난

9일 발견된 현남면 상월천리 금표의 탁본을 뜬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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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양양문화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 위클리 오늘 / 2021.09.10. /  박종미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양양문화원이 9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양문화원은 향토문화 창달 기관으로서 지역의 역사

및 문화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과 공헌

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 자

원교류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양문화원·도시재생지원센터업무협약식

강원도민일보 / 2021.09.12. /  최훈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안선민)와 양양문화원(원장 윤

여준)은 최근 문화원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양양 도시재생지원센터,2021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설악뉴스 / 2021.09.28. / 송준헌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2021년 도시

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 시군이 선정되는데,

여러 평가항목 중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대

학 운영이 필수항목이다. 

‘2021년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

주 수요일, 주1회씩 총 8주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양양읍 남

문리 도시재생마을연구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비롯한 주민

협의체 활동, 현안과제 발굴과 대안설정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

업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커리큘럼

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3월 개소하여 지난 7월에

는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양양 안전지도”를 제

작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에는 연세대 원주 LINC+사업

단, 양양문화원과 양양군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

결하는 등 뉴딜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가을정취 선사
11월 3일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양양문화원 9개 동아리 참여

설악신문 / 2021.10.25. / 김주현 기자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문화공연 즐기세

요.”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오는 11월 3일 남대천 르네상스 거점

인 웰컴센터 야외 공연장에서‘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을 열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양양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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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항상 내 곁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공연은 오후 5

시 30분 태평소 공연이 식전 무대로 막을 열고, 1부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민요, 통기타, 대금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조

화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이어 2부 공연에서는 색소폰과 난타,

전통무용 공연과 함께 전문 지휘자인 지은환 단장이 이끄는

600합창단이 양양군민과 양양군의 화합 및 발전을 기원하는 합

창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양양군의회·양양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이번 문화공연은 양양문화원이 올해 운영한 문화학교

교실 팀원들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3월부터 난타, 민요, 사물놀이, 통기타, 색소

폰, 합창단, 태평소, 전통무용, 대금 등 9개 문화 교실을 운영하

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이번 문화공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

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활동도 어려움

이 큰 가운데서도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문화교실 회원들이 군민

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며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양 가을 문화행사 풍성

강원일보 / 2021.11.03 / 이규호 기자

오늘 문화학교 수강생 공연

내일 국악 활성화 공연 열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회복이 시작되며 양양지역의 가

을 문화행사도 풍성해졌다.

양양문화원은 3일 오후 5시30분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양양

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참여하는‘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

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학교 동아리는 난타, 통기타, 색소폰,

전통무용, 600합창단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는 제14회 양양국회

협회 정기발표회가 열린다. 또 4일 오후 3시 웰컴센터 야외공연

장에서는 국악협회 강원도지회 의 국악 활성화 공연이 펼쳐진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재즈파크빅밴드‘with JK김동욱, 웅산' 공연

이 12일 오후 7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한 힐링이 주제다.

19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는 양양예총‘2021년

양양사랑콘서트'가 열려 가을 감성을 전한다. 

22일부터 26일까지 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는 청소년미술작품

40여점을 전시해 군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설악뉴스 / 2021.11.08. / 송준헌 기자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제11

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

(1466년) 윤 3월14일 순행일지에 왕이 명하여 장막 안에서 노래

를 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

를 잘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하

게 하고 또 유의1령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됨에 따라 양양문화원

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

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지만 일반부

단체와 개인, 학생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를 전국에서 참여한 40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

수·우수·장려 4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팀, 학생

부 최우수·우수·장려 4팀, 동구리 소리상 7팀 등 총 20팀을

600합창단이지은환지휘자의지휘에맞춰공연연습에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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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할 예정이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

지숙, 김유리, 류지선, 성슬기, 최수안, 김소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

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

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승하

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24개 단체, 1,211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

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양양군,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개최
일반부 단체 및 개인, 학생부 등 40개 팀 참여

프레시안 / 2021.11.08. / 이상훈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양양

군 문화복지회관에서‘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

(1466년) 윤 3월14일 순행일지에 왕이 명하여 장막 안에서 노래

를 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

를 잘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하

게 하고 또 유의1령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됨에 따라 양양문화원

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

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지만 일반부

단체와 개인, 학생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를 전국에서 참여한 40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

수, 우수, 장려 4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 우수, 장려 4팀, 학생부

최우수, 우수, 장려 4팀, 동구리 소리상 7팀 등 총 20팀을 시상

할 예정이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

지숙, 김유리, 류지선, 성슬기, 최수안, 김소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

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한다”

며“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

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

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승하

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는 324개 단체, 1211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

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오늘 양양서‘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강원일보 / 2021.11.9. / 이규호 기자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9일과 10일 이틀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 단체

와 개인, 학생부의 40개 단체가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

일 본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

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지숙, 김유리, 류지선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통해 상생발전 이어
나가자”

강원일보 / 2021.11.26. / 김수빈 기자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군이 주관한‘2021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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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축전 in 고성'이 25일 고성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지역 문

화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특별 공연들을 실시했다.

2021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유공자 표창·공연·전시 이어져

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 지방문화원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는 축제가 펼쳐졌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문화원이 주관한‘2021 강

원문화 대축전 in 고성'이 25일 고성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렸

다. ‘문화를 두손愛! 강원을 품안愛!'를 슬로건으로 내건 축제는

지역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올 한 해 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유공

자 45명에 대해 시상이 이뤄졌다. 이욱환 평창문화원장과 윤여

준 양양문화원장이 지방문화원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이은주 춘천문화원 강사 등 18명이 도지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축제는 고성문화원 소속‘아리아리예술단'이 식전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고‘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한 평창문화원 소속‘터 울림픽 평창!'이 열기를 이어 갔다. 강릉

문화원의‘솔향기타'팀을 시작으로 총 8개팀이 무대에 올라 향토

문화공연을 선보여 흥을 돋웠다.

이와 함께 속초의 골목길 풍경과 양구의 자연환경 등을 담은 회

화 작품과 인제의 옛 문화를 담은 목공예 작품 등 설악권 문화연

합의 특별 기획전시가 마련됐다. 또 고성문화원의 오랜 역사를

드러내는 아카이브전시도 이번 축제의 깊이를 더했다.

이날 문화대축전에서는 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

운 CI도 공개됐다. 설립 32주년을 맞아 발표한 CI는 문화를 통

해 소통과 화합을 그리는 문화인을 형상화했다.

류종수 연합회장은“광역 문화단체로서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과

문화활동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 연말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볼거리
'각양각색'

프레시안 / 2021.12.3. / 이상훈 기자

문화원·예총, 지역주민 위한 다채로운 공연·전시 펼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양양문화원과 (사)한국예총 양양지회

가 연말을 맞아 주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향기를 입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양양문화원에서는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매년 문화학

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고 익힌 문화학교 수강생

들의 작품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원 1층 전시

실에서 선보인다.

또 (사)한국예총 양양지회는 오는 18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4회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브라스퀸텟쇼(금관5중주), 600합창단, 수앙상블,

원기타듀오 등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상호 간의 화합

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저녁 6시부터는‘2021 예술인 페스티벌’행사가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화(畵)사(寫)한 시(詩)전’이라는 주제로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국악협회의 사물

놀이 공연, 문인협회의 시낭송, 사진작가협회의 테마 사진 영상

상영회, 미술협회의 즉석 그림 시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술협회 자선소품전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문화

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한 28일 저녁 6시에는 문인협회 양양문학지 발간 및 문화축제

가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양양향토예술 문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상호간 예술문화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전시회

를 통해 풍요롭고 따뜻한 연말의 뜻깊은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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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문화원,문화학교수료식과졸업작품발표회

설악뉴스 / 2021.12.7. / 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7일 문화학교 수료식과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일출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

니다.

2021년에는 임·직원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화학교운영, 선

진지견학, 전국한시백일장,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문화공연, 양양 3·1만

세운동 연극 등 대금강좌를 비롯한 양양문화제 제례봉행을 진행하며 감염자 발생

이 염려되어 가슴 조이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사에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강생 및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감염자 발생 없이 무사

히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표창을 문화원장님께서 수상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는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토대

를 마련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원 회원분들께서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양양문화원사무국장 김진하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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